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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계승은 실로 인간의 삶을 표

현하듯 쉽고도 어려운 시간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속초문화원은 년을 마감하면서 지난해 옛 문헌2002 “

속의 속초 와 연계한 속초의 옛 땅이름 을 체계적으로 정리” “ ”

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르고 불리

웠던 지명을 좀더 정확하게 남겨 두고자 하였습니다.

지난여름 태풍 루사 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향토사연구“ ”

소 위원들이 멈추면 사라진다 는 의미를 붙들고 비지땀을“ .”

흘린 결과에 그 노고를 재삼 치하합니다.

속초의 옛 땅이름 은 되도록이면 사실적 측면에서 게재토“ ”

록 연구하였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명들을 옛 문헌과,

고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

산으로 다듬어 전해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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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같
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땅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지. .
금까지 개발이라는 논리와 행정기능의 효율화란 측면에서 많은
옛 땅이름이 사라지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도시.
의 모습은 마냥 변해 가는데 이를 가리키는 땅이름만 옛날을
고집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만들어 낸 오늘의 모습이다 하.
지만 개발과 변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옛 것에.
대한 돈독한 관심과 보존이 기반이 될 때 개발과 변화도 의미
를 지니게 된다.
속초(束草 는 유서 깊은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 .
본적인 사료가 부족하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지,
않아 사라진 이름들이 상당히 많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 지역의 뿌리 찾기 작업을 벌이면서 그‘ ’
첫 번째 사업으로 옛《 文獻 속의 束草 라는 사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1) 이 사료집은 속초(束草 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속초 지역에 관한 조선 시,
대 이후의 사료를 망라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우리 지역의 땅이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과 함께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마을 이름을 기억하시던.
1) 옛 문헌속의 속초 는 년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로 삼국사2001《 》

기 이후 조선시대의 기록을 모아 번역 정리한 것이다 본 속초의 옛 땅. 《

이름 에 인용되는 원문과 해석은 이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

된 고서에 대한 해제는 옛 문헌속의 속초 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 》

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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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연로하여 더 이상 작업을 늦추면 보존이 어렵겠다는 판
단에서 먼저 땅이름 정리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지역의 땅이름 정리 작업은 년 속초문화원이 발간1990
하고 주상훈 선생이 쓴 속초의 지명 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
속초의 지명 은 한국 지명 총람 이후에 속초(《 》 《 》 束草 의 땅)
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최초의 서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속초의 지명 을 기초로. 《 》
하여 새로이 발굴한 사료를 토대로 보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 ‘ (束草 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
속초(束草 라는 지명이 사용된 첫 번째 기록은 조선 단종 년) 2

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54) (《 世宗實錄地理志 이다 이) .》
기록에 의하면 속초포“ (束草浦 가 양양) (襄陽 북쪽에 있고 배)
가 척 군사가 백단3 2 (單)2) 명이다 와 같은 기록이 있다10 .” .

둘째 속진리, ‘ (束津里 는 지금의 어디인가)’ ?
속진리(束津里 는 현재의 수복탑) (收復塔 과 영금정) (靈琴亭 일)
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셋째 천후산, ‘ (天吼山 은 지금의 어디인가)’ ?
천후산(天吼山 은 지금의 울산바위이다 현재의 울산바위를) .
오래된 기록들은 대부분 천후산(天吼山 이라 기록하고 있다) .

넷째 비선대, ‘ (秘仙臺 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가)’ ?
2) 단 은 의 단위임( ) .單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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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헌을 보면 지금의 영금정(靈琴亭 솔산 일대를 비선대)
(秘仙臺 라고 기록하고 있다) .

다섯째 청초천, ‘ (靑草川 의 옛 이름은 소야천)’ ‘ (所野川)’
인가?
청초천(靑草川 의 옛 이름은 소야천) (所野川 이 아니다 다만) .
그 일대의 평야를 소야평야라고도 했는데 이는 일제 시대에 한,
글 이름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여섯째 외옹치, ‘ (外瓮峙 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 시대까지)’ .
옹진(瓮津 이라 불려지던 곳이 면세일반 에 외옹치) (1926) (《 》 外
瓮峙 로 기록되면서 그 이후 계속 외옹치) , (外瓮峙 라고 불려지)
고 있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땅이름은 부르기엔 무리가 없으나 알고,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할 것도 있다 물론 땅이름이라.
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땅이름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작업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현재의 땅이름을 좀 더 정확하
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땅이름을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리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책은 옛 문헌에 근거하였으며 문헌적 근거가 희박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 근거 미약으로 일부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있.
지만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를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을 답사하며 지역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바
로잡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증언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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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땅이름의 정리1

우리 지역의 땅이름을 정리하다보면 산골짜기 하나하나에도
모두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옛 삶의 체취가 묻어나고 이 땅.
의 뿌리를 느끼게 하는 옛 이름들이 정겹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잘 모르는게 사실이
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된 땅이름도 꽤 있다 땅이름이. .
왜 변했는지 또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속없이 지,
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땅이름을 정리하는 작업은 시.
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속초1. (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는 가지이다 이것) 4 .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 (束草 는 속새) 3)가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 (原野 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 (束草 라고 불리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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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
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4)

둘째 지금의 영금정, (靈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 상 속초, (束草 지형이 와우형) (臥牛形 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
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 .
(雪嶽山 에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 (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
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 (神興寺 의 동)
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
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
위를 재로 꼰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 와 영랑호) (永郞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 (束草 시)
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꼰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3) 높이 센치미터로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모여 나는 관다발30 60～

식물로 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 .

4)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의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 1967) ( )束草市《 》

속초 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 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 ) , ( ) .”束草 束津

있다 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 에도 속. 1912 ( ),束津《 》 
속 목 라고 기록되어 있다( ) .靑草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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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靑草湖 와 영랑호) (永郞湖 사이가 한자로 묶을 속) ‘ (束)’
자와 풀 초‘ (草 자로 적는 속초)’ (束草 로 불리게 되었다) .

이러한 연구와 전설 중에서 지금까지 정설은 첫 번째 것이다.
필자 역시 속새라는 의미의 어원에 동의한다 앞의 주 에서‘ ’ . 4)
이야기하였듯이 속라는 땅이름은 일제 시대까지 사람들의‘ ’
입에서 불리어졌다 다만 속진리. (束津里 가 지금의 영금정) (靈琴
亭 부근이었기에 솔산과 관련지어 속초) (束草 라는 땅이름이 만)
들어지고 표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속초2. (束草 라는 땅이름의 등장 시기)

조선 단종 년 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2 (1454) (《 世宗實錄地
理志)》5)에 보면 속초포“ (束草浦 가 양양) (襄陽 북쪽에 있고 배)
가 척 군사가 백단3 2 (單 명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까) 10 .” .
지 확인된 최초의 기록이다.

속진리3. (束津里 와 속초리) (束草里 의 위치 문제)

속진리(束津里 의 위치 문제는 지금까지 짐작만 할 뿐 정확한)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확인된 자료 중에서 속진리. (束津里 의 위)
5) 은 단종 년 에 권 책의 필사본 실록으로 완성2 (1454) 163 154世宗實錄《 》

되었다 그 중 지리지는 권으로 팔도의 지리 역사를 기록하였다.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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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설명한 것은 일제 시대 쓰여진 최신조선지리 가 유일《 》

하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속진은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에 속한다( ) ( ) .襄陽郡 道川面
남북에 작은 돌출이 있고 만형 을 이룬다 만의 깊, ( ) .灣形
은 곳의 서쪽에서 북방에 있는 돌각 즉 비선장이라( ),突角
는 좋은 곳이 있는데 약간 높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 기선이 정박하는데 적합하다 군내 유일한 기.
박 큰배 의 기항지이다 간성군 사진( - ) . ( ) ( )汽舶 杆城郡 沙津
에서 남쪽으로 정 떨어져 있고 양양으로 리라서 교통10 , 4
이 편리하다.7)

이 글의 내용은 속진이 지금의 영금정(靈琴亭 일대라는 사실)
을 분명히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수복탑. (收復塔 에서부터 지금)
의 영금정(靈琴亭 솔산 일대로 이어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
가 만들어졌고 이와 함께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럼 속초리(束草里 는 어디인가 속초의 지명 에서 밝히) ? 《 》

듯이 속초리(束草里 와 속진리) (束津里 는 인접한 동리였다 조) .
선 시대(朝鮮時代 읍지) (邑誌 에도 두 동리 모두 양양) (襄陽 으로)
부터의 거리가 리로 같게 기록되어 있다35 .

다음의 지도를 보면 속초리(束草里 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
지도는 속초리(束草里 로 합쳐진 모습이며 아래지역이 속초리)
(束草里 였다) .

6) 최신 조선지리 경성일보사대리부 대정 년 쪽, , , 1918( 7 ), 203 .藤戶計太 《 》

7) 이 기록에 나타난 정은 이고 리는 이다10 1,090m , 4 15.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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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일반 의 속초(《 》 束草 옛지도 년) (1926 )

하지만 주지할 것은 년대까지도 시내 쪽은 개발이 되지1960
않은 형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마을의 경계는 위의 지도와.
같이 정해졌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한 곳은 영금정(靈琴亭 일대) ,
수복탑(收復塔 뒤쪽 주교) , (舟橋 와 가까운 곳 등이었을 것이다) .

년대의 항공사진을 보아도 현시가지 쪽은 거의 집이 들어1960
서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년대 속초 항공사진1960 ( )束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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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산4. (天吼山)

천후산(天吼山 은 지금의 울산바위이다 오래된 기록들은 대) .
부분이 천후산(天吼山 또는 이산) (籬山 이라고 하였다 고성군) .
(高城郡 에서 발간한 지명유래지 에는 천후산) (《 》 天吼山 을 신선)
봉(神仙峰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8) 그러나 이는 기록의 모호함
때문에 잘못 해석된 것이다.

천후산(天吼山 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군의 남쪽 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가 많다 바람이 산70 . .
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 라‘ ( )’天吼
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 과 간성. ( ) (襄陽 杆

사이에 잦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 .城
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곳간 균름 과 같은데 항. ( = )囷廩
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9)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
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때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0)

군의 북쪽 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5 ( ) .雪嶽山

8) 고성군 문화원 지명유래지 쪽, , 1998, 310 .《 》

9) 방수 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킴( )- .防戍

10) 관동읍지 간성 산수조( ) ( ) . “關東邑誌 杆城 在郡南七十里山多石巖風≪ ≫

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

其側大石如囷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苫累此石示適以有峙

”粮仍以却敵故名之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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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펼쳐져 있고 버팀목처럼 박혀있다 반은 공중에 떠있고.
뚫린 구멍이 많다 큰바람이 장차 불려고 하면 산이 먼저 울기.
때문에 이름하게 되었다 판서를 지낸 윤순이 산의 이름을 산.
아래에 있는 바위에 새겼다.11)

이 기록을 보면 천후산(天吼山 의 모양이 나오는데 화암) (禾
巖 과 함께 기록됨으로 인해 자칫 신선봉) (神仙峰 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산지 를 비롯한 여러 기록. 《 》 12)에서 계조
굴은 천후산(天吼山 아래에 있다고 명시한다) .

정리하면 울산바위의 원래 이름은 천후산, (天吼山 이다 산에) .
바위구멍이 많아 바람이 산 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 (天吼 라고 이름지었다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 이)’ ,
산(籬山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속세에서는 울암) . (蔚岩 이라 하)
였는데 이것이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굳어졌다.

11) 강원도지 권 양양 산천조 윤순이 계조암 입구에 계조굴1 . ( )繼祖庵≪ ≫

이라고 쓴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윤사국이 썼다 원문은, . “在郡北五里

雪嶽之東北石峯高張撐揷半空中多竅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尹判書淳篆

로 되어있다” .刻山名于山下岩

12) 현산지 사찰조 에는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 如屋子樣世傳繼《 》 谽谺
祖禪師修道處屈之南盤石上有石一人動之有徵動萬人動之動不加焉名以動

부의 북쪽 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50 , .石窟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깊어 마치 집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계조 선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한다 남쪽에 돌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나 만 사람이 움직이. ,

나 변함이 없다 이름하여 동석이라 한다 계조굴 자는 판서 윤순이 쓴. 3

것이다 라고 천후산 의 위치를 분명히 적고 있다 이 이외에.)” ( ) .天吼山

도 여지도서 관동읍지 양양군읍지 강원도읍지 에도, , ,《 》 《 》 《 》 《 》

같은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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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대5. (秘仙臺 와 침산정) (浸山亭)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
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 (石山 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
솔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 (秘仙臺 라고 불렀다) .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솔산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일제 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
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년대 영금정1940 속초항 방파제 축조를 위한 암반 채취 모습( )

비선대(秘仙臺 가 솔산의 석봉 위에 있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13)

13) 관동읍지 양양 누대조( ) . “關東邑誌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 》

”拔可觀舊有亭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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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북쪽 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50 ,
데 가히 볼 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

비선대(秘仙臺 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
구체적으로 이 석산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은 없다 다만 석산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솔산이란 곳을 말하자면 속초라는 지명을 만들게끔한 아름다
웠던 바다위에 떠있던 작은 섬 마치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졸!
라맨 모양의 작은 바위섬 바위위에 노송 이 두 세사람이! ( )老松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큰 소나무가 하늘 높이 우산 모양의
나뭇가지를 둥굴게 사방으로 뻗어 있다 중략.( )

섬이라고는 하지만 섬과 해안선 사이가 넓고 넓은 돌반석이
물밑에 깔렸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마르면
발목정도 적시면 육지에서 이섬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던.
솔섬이 오늘에 이르러 육지가 돼 버렸다 중략.( )

송림사이로는 울퉁불퉁 묘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
었고 공작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천년 노송들이 땅바닥을 굽어,
보며 묘한 몸매로 쭉 쭉 나뭇가지를 늘어뜨렸었다! ! .14)

속초 앞 바다에서 바라보는 솔산의 모습은 가히 바라볼 만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 산으로 인해 속초. (束草 의 땅이름이 생겨)
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설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토록 아름다
운 곳에 정자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14) 김정우 내 고향 강원일보사 쪽, ( , , 1997. 55 .故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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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의 영금정(靈琴亭)15)의 전설과 함께 비선대(秘仙
臺 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 .
목할 것은 정자의 존재 여부를 지역에서 만든 책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16) 영금정(靈琴亭 의 전설) 17)을 말할 때 정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데 이는 비선대, (秘仙
臺 가 아닌 영금정) (靈琴亭 의 존재로 보면 될 것이다) .
침산정(浸山亭 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 에 있다 여기에는) .《 》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8)

부의 북쪽 리 청초호 동쪽 기슭에 있다 도암 상서 이재40 , .
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 일 동안 시를
읊었다고 한다 현수 참의 이휘진이 호수 인근에 정자를 세우.
기로 결심하고 노년을 이 곳에서 소요하고자 미리 이름을 지,
어 침산이라 불렀다 침산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설악산. (雪

의 바위 봉우리가 거꾸로 호수 중간에 잠겨 있기 때문)嶽山
이다 지금은 없다. .

15) 영금정 이란 기록이 처음 나오는 자료는 면세일반 이( ) (1926)靈琴亭 《 》

다 조선 시대에는 영금정 이란 땅이름이 쓰이지 않았고 일제. ( ) ,靈琴亭

시대에 들어와 불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6)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군읍지, , .《 》 《 》 《 》

17) 영금정 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영금정 은 누대 정( ) . ( ) ( )靈琴亭 靈琴亭 樓臺

자가 있어서 영금정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 ,靈琴亭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

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 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音曲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 ) .靈琴亭

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 를 읊으며 즐기는, ( )音曲調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 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 .緋仙臺

18) 현산지 고적조 . “在府北四十里 靑草湖之東岸 陶庵李尙書縡 嘗遊山《 》

到此 數日誦詠 見峴叟李參議彙晋 約以臨湖起亭 以作晩年 逍遙之所 而

”預作名曰浸山 以雪岳峯嶽 倒湖心 而然也 今廢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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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 불렀다
고 한다 이것만을 가지고 침산정. (浸山亭 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기에는 불충분하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선대. (秘
仙臺 의 위치를 말할 때 동쪽 기슭이라고 하듯이 침산정) (浸山
亭 또한 이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솔산의 경치가 빼어났음) .
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청초천6. (靑草川)

최근에 소야‘ (所野 라는 땅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소야)’ . ‘
(所野 라는 땅이름의 사용과 함께 청초천)’ (靑草川 을 소야천) (所
野川 이라고 부르는 예도 있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

조선 시대 속초(束草 는 양양군) (襄陽郡 도문면) (道門面 과 소)
천면(所川面 이었다 도문면) . (道門面 에 대해서는 전설과 함께)
그 이름이 만들어져 이해가 되나 소천이란 이름은 왜 그렇게, ‘ ’
불려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년대의 사진을. 1960
보면 청초천(靑草川 의 주변은 온통 논뿐이었다 소천) . ‘ (所川 이)’
라는 이름은 내(川 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냇가이) .
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소천. (所川 이다) .
그럼 청초천(靑草川 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 천) ? (川 을 중심으)
로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노리(蘆里 지역이다 천의 이) .
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골내였고 한자로 옮겨 노동천, (蘆洞
川 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제 시대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조) . 《

선지지자료 추정 를 근거한 것이다(1912 ) .》 19)
하지만 조선지지자료 에는 소야평이란 말도 나온다 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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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책의 기록은 소야평‘ (所野坪 이 아니고 소야평)’ ‘ (所也
坪 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말로 부르던 왯들우가 일본인들)’ . ‘ ’
에 의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소야평‘ (所也坪 으로 기록)’
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야평‘ (所也坪 은)’ 면세일반 에서 소야(1926) ‘ (《 》 所野 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 소야팔경‘ (所野八景 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그러다가 읍세일람 (1959)《 》 20)에 소야평야‘ (所野平野 와 소야)’ ‘
천(所野川 으로 기록된다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 잘못 기록된)’ .
이름이 한국지명총람 에 소야(1967) ‘ (《 》 所野 라고 옮겨지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년대 청초천1950 (靑草川 의 빨래터)

19) 조선지지자료 의 발간 연대를 년으로 보는 이유는 이 해에 일1912《 》

본은 식민통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선지지자료 라는 책을 발간하《 》

게 되는데 입수한 자료는 년대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소천면과 도문,

면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도문면 과 소천면 이 합쳐져. ( ) ( )道門面 所川面

도천면 이 된 것이 년이므로 이 자료는 년 자료임이 틀( ) 1914 1912道川面

림없다.

20) 년 속초읍 에서 발행1959 ( )束草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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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읍세일람 의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

읍세일람 기록자가 고증 없이 소야평 안의 천(《 》 川 이므로 소)
야천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문건. 21) 중에서 읍세《

일람 외에는 소야천(》 所野川 이라는 기록을 한 것이 없기 때문)
이다 증언도 갈골내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소야천이라고 증. ,
언하는 분들도 소야‘ (小野 천 이라고 불린다고도 하였다) ’ .22)

외옹치7. (外瓮峙)

조선 시대까지 옹진(瓮津 이라고 불리던 곳이 면세일반) 《 》

에 외옹치(1926) (外瓮峙 로 등장한다 이 때부터 옹진) . (瓮津 이)
라는 이름 대신 갑자기 나온 외옹치리를 오늘날에도 여과 없이
부르고 있다 조선 시대의 옹진. (瓮津 은 어업을 상징하는 독 나)
루터 또는 독 나룻가라는 뜻의 한자 표기를 말하는 것인데 반
해 외옹치, (外瓮峙 는 어업과 관계없이 바깥 독 고개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법이다.
일제 시대가 시작된 년대에도 여전히 옹진리1910 (瓮津里 는)
존재하고 있었다 년 월 일부터 년까지 실시된 부. 1910 3 1 1914
령 제 호의 지방 제도 개혁에 따라 도문면111 (道門面 과 소천)
면(所川面 은 도천면) (道川面 으로 통합되었으나 행정 지역으로) ,

21) 현재까지 조사된 문건은 고려 시대부터 년대까지 속초 와 설1960 ( )束草

악산 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여 건을 조사하였다 그 중 일부는( ) 100 .雪嶽山

년에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옛 속의 에 번역하여 정리2001 文獻 束草《 》

하였고 일부는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 .

22) 김정우 앞의 책 쪽 참조 그 외에도 삼연 김창흡 선생과 관련지어, , 40 .

이야기하는 소야 경을 기록에서 찾기 위해 삼연집 을 살펴보8 ( )三淵集《 》

았지만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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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리(瓮津里 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년 대정 년 에) . 1918 ( 7 )
발행 된 최신 조선지리 에서는 내옹진과 외옹진으로 기록되《 》

어 있는데 내옹진은 대포리, (大浦里 를 외옹진은 외옹치) (外瓮峙)
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옹진(瓮津 모습 년대) (1940 )

그럼 외옹치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대포 고갯길 번? 7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束草 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外瓮峙 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 .
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 ’
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리었고. ‘ ’ ,23) 그 결과
면세일반 기록 이 후부터 옹진(《 》 瓮津 이라는 땅이름 대신 바) ‘
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옹치리’ (外瓮峙里 라는 행정)
구역명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23) 김정우 앞의 책 쪽 참조, , 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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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땅이름의 오류8.

여지도서(《 與地圖書 에 보면 물치는 물치) (》 勿淄 로 기록되)
어 있다 그 이후 몇 개의 기록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조. ,
선 후기 읍지(邑誌 등에는 물치) (沕淄 로 기록되어 있다) .
또한 행정상 속초(束草 물치) (勿淄 는 물치리) (勿淄里 양양),
(襄陽 물치) (沕淄 는 물치진리) (勿淄津里 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 .
던 것이 일제 시대(日帝時代 부터 속초) (束草 물치) (勿淄 는 내물)
치리(內勿淄里 양양), (襄陽 물치) (沕淄 는 물) ‘ (勿 자가 물)’ ‘ (沕)’
자로 바꿔 물치리(沕淄里 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
내물치리(內勿淄里 는 년 동) 1966 (洞 제 실시 때 대포동) (大浦洞)
에 포함되었다.

부월리(扶月里 는 조양동) (朝陽洞 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
도울 부‘ (扶 를 써서 부월)’ (扶月 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 ,
름의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 ‘ (浮 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 ‘ (扶 로)’
잘못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 (浮月 은 물) ‘
위에 뜬 달이 된다 속초의 땅이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월’ . ‘
(浮月 이 맞는 말일 것이다)’ .

오늘날 장사동(章沙洞 은 장천리와 사진리가 합해져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장천리. (章川里 의 장은 현재 장) ‘ ’ ‘ (章)’
이라고 표기하지만 이 지명은 장천리, (獐川里 라고 표기하는 것)
이 옳을 듯 하다 설악동에 있는 노루목 고개가 마치 노루의 목.
처럼 생겼다하여 장항리(獐項里 라고 부르듯이 장천리 또한 노)
루목 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서 장천리라는 지명이 만들어 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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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실은 노루라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고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져서 일반적으로 고개를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24) 하지만 선인들은
이 고개를 노루와 연결시켜 생각하여 장천리(獐川里 라고 하였)
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천리의 장은 노루장‘ (獐 으로 표기되)’
어야 한다 따라서 옛 땅이름을 다시 찾아 노루장. ‘ (獐 을 표기)’
한 장사동(獐沙洞 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

토왕성폭포는 현재 토왕성‘ (土旺城 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 .
만 옛 문헌들에는 토왕성‘ (土王城 이라고 하였다 토왕성) . ‘ (土旺
城 이라는 표기는 일제시대 면세일반 이후부터 기록되고 있)’ 《 》

음을 볼 수 있다.25)

이상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던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
외 땅이름과 관련된 많은 논쟁거리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
운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4)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쪽, , , 1990, 123 .《 》

25) 이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이름에서 왕 자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王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한자 땅이름의 오류.

를 바로잡기 위해 토왕성 으로 기록한다‘ ( )’ .土王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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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이전1.

속초(束草 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26) 인근 양
양(襄陽 이나 고성) (高城 의 선사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볼 때 청)
동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로였기 때문에 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초기 국가들의 태동 이후에는 군장 국가(君長國家 였던 동예)
(東濊 에 속하였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의 영토로) .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 (伊文縣 이라 하였고 신라의) ,
지배 하에 들어가면서 익령(翼嶺 이라 불리었다 고려 시대로) .
접어들면 양양(襄陽 에 현령이 파견되면서 전기에는 익령현) (翼
嶺縣 후기에는 양주), (襄州 라고 불렀다) .

조선 시대2.

조선 시대(朝鮮時代 의 속초) (束草 는 양양도호부) (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 (束草里 라는 작은 동네였다 영조) . (英祖)

26) 조양동 선사 유적지 기원전 세기 경 는 구릉에 위치한 전형적인( 9 8 )～

청동기 시대 집자리이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산 번지로. ( ) 142束草市

년 월 일 사적 제 호로 지정되었다1992 10 6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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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 편찬된 여지도서36 (1760) (《 與地圖書 에 보면 속초리) “》

(束草里 는 관문) (官門 으로부터 북쪽 리 거리에 있다 호) 35 . (戶)
수는 호86 (戶 이고 인구는 남자 명 여자 명이다) , 90 , 182 .”27)라고
기록 되어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속초리. (束草里 는 인구)
가 명인 아주 작은 동네였던 것이다 하지만 외적의 침범이272 .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으로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28)이
설치됨으로 인해 조선(朝鮮 단종 년 에 편찬된 세종) 2 (1454) 《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에 속초) ‘ (》 束草 라는 이름이 기록)’
되어 있다 속초포. “ (束草浦 가 양양) (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 3
척 군사가 백 단2 (單 명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10 .” ,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일제 시대3.

일제 시대에 들어와 년 월 일 부령1914 3 1 (府令 제 호로) 111
지방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道門面 과 소천면) (所川面 을)
통합 도천면, (道川面 으로 개칭하고 개 동리로 구성하여 면사) 11
무소를 대포리(大浦里 에 두었다 년 월 일 속초리) . 1937 7 1 (束草
里 로 면사무소를 이동함과 동시 도천면) , (道川面 을 속초면) (束草
面 으로 개칭하였으며 년 월 일 부령 제 호로 속초) , 1942 10 1 104
읍(束草邑 으로 승격되었다) .

27) “ ”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六男九十口女一百八十二口

28) 조선 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관령. ( )管領․ ․
하는 민호 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진( ) ,民戶

장 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 .鎭將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부만호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 ․ ․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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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4.

해방 이후 선 이북에 속하였던 속초는 공산 치하에 들어가38
게 되고 한국전쟁 때 년 월 일 국군이 진주함에 따라, 1950 10 1
탈환되었으나 후퇴로 남하 년 월 일 재탈환하여14 , 1951 2 11․
월 일 수복지구로 군정 하에 들어갔다 년 월 일8 18 . 1954 10 21
법률 제 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월 일350 11 17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개 리16 (里 로 구성되었다) .

가 시제. (市制 실시)

속초(束草 는 년 월 일 시) 1962 11 21 (市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년 월 일 시로 승격되었다 당1963 1 1 .
시의 행정구역은 개 법정리16 29)에 개 부락과 개의 반으22 312
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에 인구는 명 이었다, 10,864 55,619 .30)

나 동제. (洞制 실시)

년 월 일 속초시1966 1 1 (束草市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 (
례 제 호 의 공포로 리를 동으로 그 명칭을 변경 시행하여95 ) ,
시 승격 년 만에 비로소 속초시3 (束草市 는 동제를 실시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속초리 구 구 지역을 영랑동 동명동1 , 2 , ,

29)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 , , , , , , ,

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 , , , , ,

30) 속초시 시정 년사 상 쪽, 30 ( ), 1994,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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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으로 속초리 구 구 지역을 금호동으로 속초리 구를3 , 4 , 6
청학동 교동으로 변경하였고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 , , ,
지역을 노학동으로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및 부월리를 조양동, , ,
으로 속초리 구 부월리 구를 청호동으로 외옹치리 내물치, 5 2 , ,
리를 대포동으로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리를 도문동으로 장항, , , ,
리 일원을 설악동으로 각각 변경 속초시, (束草市 는 총 개 동) 12
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은 없었다, .

다 동. (洞 신설 및 경계 조정)

년 월 일 행정구역 개편 대통령령 제 호 에 따라1973 7 1 ( 6542 )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흡수 장사동으로 개) ,
칭 신설되어 개 동으로 개 동 증가되었고 년 월, 13 1 , 1983 2 15
일 대통령령 제 호로 양양군1027 (襄陽郡 강현면 상복리 일부)
가 설악동으로 편입 법정동으로 통합 법정동 개 동 행정동, , 13 ,
개 동으로 되었다 년 속초시13 . 1998 (束草市 명칭과 구역에 관)

한 조례에 의하여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중앙동과 금,
호동이 금호동으로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대포 도, , ,
문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장사동과 영랑동이 영랑동으로 동명, , ,
동 조양동 청호동은 그대로 동을 유지 행정 개 동으로 구성, , 8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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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산 천3 (山川)

산1. (山)

가 설악산. (雪嶽山)

강원도 속초시(束草市 양양군), (襄陽郡 인제군), (麟蹄郡 고성),
군(高城郡 에 걸쳐 있는 산으로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
서 설산(雪山 설봉산) (․ 雪峰山 이라고도 부른다) .

설악산(雪嶽山 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유래는 다음과 같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與地勝覽 에는 부의 서북쪽) “ 50》

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 음력 월경 부터. ( 8 )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
렇게 이름 지었다.”31)고 했다 또 증보문헌비고. (《 增補文獻備
考 등 옛 기록에는 높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솟아있고 돌 색) “》

깔이 모두 눈 같기 때문에 이름 지었다 고 했으며 조선 순조.” ,
때 여류 시인 금원(錦園 여사의 호동서락기) (《 湖東西洛記 에)》
는 돌이 눈처럼 하얗다 그 때문에 설악이라 이름 한다 라고“ . .”
적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 이야기하듯이 설악. ‘ (雪
嶽 이란 명칭은 눈이 일찍 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최고봉은 주봉인 대청봉(大靑峰 으로 해발 이다 대청) 1,708m .
봉(大靑峰 의 남쪽에 한계령) (寒溪嶺 북쪽에 마등령), (馬登嶺)․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양양 산천조( ) 44 . “新增東國與地勝覽 在府西北≪ ≫

”五十里鎭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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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彌矢嶺 등의 고개가 있으며 이들 고개를 연결하는 능) ,
선이 태백산맥이다.
인제 쪽인 내설악(內雪嶽 은 북한강) (北漢江 유역인데 미시령)
(彌矢嶺 대청봉) (․ 大靑峰 한계령) (․ 寒溪嶺 을 수원으로 하여 흐)
르는 계곡과 산 능선에 백담사(百潭寺 대승 폭포) (․ 大勝瀑布)․
옥녀탕(玉女湯 등의 명소가 있고 속초) , (束草 양양) (․ 襄陽 쪽인)
외설악(外雪嶽 은 대청봉) (大靑峰 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을 경)
계로 북외설악과 남외설악으로 나누어진다 설악산. (雪嶽山 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 년’(1982 8ꡐ
월 으로 지정되었다) .

나 청대산. (靑垈山)

청대리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 와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이다 소나무가 무성하여 청대산230m . (靑垈山 이라고 한 것 같)

다 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푸르. 20
름을 더하였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 (靑頭山 이라고 한다) .

다 덕산. (德山)

설악산(雪嶽山 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達磨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 (靑垈山 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 옹진) .
(瓮津 의 끝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덕산 봉수) (德
山烽燧 라고도 한다 년대까지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 1940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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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후산. (天吼山, 울산바위)

외설악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 둘레 이며 개873m, 4km 6
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을 말한다.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가지로 전해온다3 .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 .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
로 불어 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다고 하여 천후산(天吼山 이라)
고 한다.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
자어로 울타리 리‘ (籬 자를 써서 이산)’ (籬山 이라고 한다) .
셋째 조물주가 금강산, (金剛山 을 만들 때 경상남도) , (慶尙南道)
울산(蔚山 지방의 거대한 바위가 금강산으로 찾아가다가 여기)
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름인 울산(蔚山 바위이다) .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세기 중반의 신증동국여16 《

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이나 세기 중반에 쓰여진 여지) 18》 《

도서(與地圖書 양양편 에는 이산) (》 籬山 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 與地圖書 간성) (杆城 편 에는 천후산) (》 天吼山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속에서는 울암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
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
로 고정되었다.

마 달마봉. (達磨峰)

달마봉(達磨峰 은 신흥사) (新興寺 앞의 세심천) (洗心川 건너)
동편에 솟아 있는 봉우리로 해발 의 암봉526m (岩峰 이다 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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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둥글기가 흡사 달마와 같다하여 달마봉‘ ’ (達磨峰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달마라는 뜻은 달마 대사의 준말로서 달마. ‘ ’
대사는 선종(禪宗 의 시조이며 남인도 향지국) (香至國 왕의 셋)
째 아들이다.
둥글둥글한 달마 대사의 모습처럼 달마봉(達磨峰 도 둥근 것)
이 특징이며 달마봉, (達磨峰 에 오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영랑호)
(永郞湖 의 잔잔한 물결에 달마봉) (達磨峰 의 모습이 비친다고)
한다 이렇듯 달마봉. (達磨峰 풍경은 무엇보다도 봄에 진달래가)
필 무렵과 가을의 단풍이 물들 때 만산홍(滿山紅 으로 변한 모)
습이 아름답다.

바 주봉산. (朱鳳山)

상도문 서북쪽과 척산리(尺山里 와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해) .
발 로 산의 모양이 봉황338m (鳳凰 의 형국이라고 한다 일명) .
주봉산(朱峰山 주왕재라고도 하며 일제 시대의 기록에는 중왕), ,
산(中旺山 이라고 했다 지도에는 주봉산) . (朱鳳山 으로 나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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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2. (湖水)

가 영랑호. (永郞湖)

속초시(束草市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로 둘레 면적) 7.8km,
1.21km2 수심 의 자연 호수로 백사가 퇴적하여 발달한, 8.5m
것이다 영랑동. (永郞洞 동명동), (東明洞 금호동), (琴湖洞 장사),
동(章沙洞 으로 둘러 싸여 있다 영랑교) . (永郞橋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장천천이 유일한.
데 농경지를 지나 흐르면서 호수로 유입된다 영랑호. ‘ (永郞湖)
라는 이름은 삼국유사 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화랑인 영《 》ꡑ
랑(永郞 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 (永郞湖)
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32)
영랑호(永郞湖 는 신라 시대) (新羅時代 화랑) (花郞 들이 풍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다 조.
선 시대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 에서 구슬을 감춰둔 것 같《 》

은 곳이라는 표현으로 영랑호(永郞湖 의 신비로움을 나타냈다) .

나 청초호. (靑草湖)

속초시(束草市 중앙에 위치한 석호) (潟湖 로 면적) 1.38km2,
둘레 의 좁고 긴 사주7km (砂洲 에 의해 동해와 격리되었으며)
북쪽에 입구가 열려 있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 (外海 의 풍)
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 시대,

32)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랑호 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 ,永郞湖

충정왕 년 에 쓰여진 이곡 의 동유기( ) ( ) 1 (1349) ( ) ( )高麗 忠定王 李穀 東遊記《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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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 을 두고 병선) (兵船 을 정박시킨 일)
도 있다.33)
일제 시대 말기에 청초호(靑草湖 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
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때부터 속초, (束草 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다) .
른 이름으로 논뫼호34) 쌍성호, (雙成湖 진성호), (震成湖 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읍지(《 邑誌 에는 용경) (》 龍耕 에 관한 전설이 있)
다 청초호. (靑草湖 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
이 되는데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이것,
을 용경(龍耕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이 고장에는 영랑호) . (永
郞湖 에는 암룡 청초호) , (靑草湖 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전)
해 온다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양양 산천조 에는 다음( ) 44新增東國與地勝覽《 》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쌍성호 부 북쪽 리 간성군 과의 경. “ , ( ) 40 ( )府 杆城郡

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 보다 훌륭하고. ( )永郞湖

예전에는 만호영 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 )萬戶營

다.( ,雙成湖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郞湖昔置萬戶營泊

)”兵船今廢

34) 논뫼 라는 마을의 앞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다( ) .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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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천3. ,

가 도문천. (道門川)

내원동(內院洞 에서 시작하여 식당천) (食堂川 과 합하여 물치)
천(沕淄川 을 이룬다고 하였다 식당천) . (食堂川 은 비선대) (飛仙
臺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므로 현재의 세심천) (洗心川 과 신흥)
사(新興寺 앞쪽에서 합류하여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35)

도문천 근원은 내원동 에서 시작하며 식당천( ). ( )道門川 內院洞
과 합류하여 물치천 을 이루고 다리가 있다( ) ( ) .食堂川 沕淄川

이 기록과 같이 조선 시대에는 도문천(道門川 물치천), (沕淄
川)36)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제 시대부터 쌍천. (雙川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물치, (勿淄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눠져 흐르)
기 때문이다 속초시. (束草市 와 양양군) (襄陽郡 의 경계를 이룬)
다.

나 세심천. (洗心川)

내원동(內院洞 에서 시작하여 신흥사) (新興寺 앞으로 흐르는)
물을 세심천(洗心川 이라 한다 예전에는 어떻게 불려졌는지 기) .
록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지금은 신흥사, (新興寺 입구에 있으므)
35) 현산지 산천조 . “ ”道門川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沕淄川有橋《 》

강원도지 권 양양 산천조 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1 .《 》

36) 지금은 강현중학교 뒷편으로 흐르는 물을 물치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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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에서 세심천(洗心川 이라고 한다) .

다 식당천. (食堂川)

비선대(飛仙臺 위 골짜기를 식당동) (食堂洞)37)이라고 하는데
식당동(食堂洞 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을 식당천) (食堂川 이라고)
한다.

라 청초천. [靑草川 노동천, (蘆洞川 갈골내), ]

설악산(雪嶽山 장항리) (獐項里 서북쪽 달마봉) (達磨峰 에서 발)
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여러 골짜기 물을 척산, (尺山 에서 합하)
고 노학동, (蘆鶴洞 을 거쳐 청초호) (靑草湖 로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전에는 갈골내라고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동천. , (蘆洞
川 이라고 하였다) .38)

37)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 중 쪽, ( ), 1991, 3622 .《 》

38) 조선지지자료 양양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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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령4. ,

가 미시령. (彌矢嶺)

속초(束草 와 인제) (麟蹄 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해발 로) . 808m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土城面 원암리) (元岩里 와 인제군) (麟蹄
郡 북면) (北面 용대리) (龍垈里 의 경계가 된다) .

미시령(彌矢嶺 은 몇 개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신증동국여, ≪

지승람 에는 미시파령(≫ 彌時坡嶺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9) 이
기록에는 성종(成宗 이전에 이미 길이 있었지만 험하여 다니지)
않았다는 것과 성종, (成宗 년에 양양부) 24 (襄陽府 소동라령) (所
冬羅嶺 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하였다 대) .
부분 관(官 에서 기록한 것은 미시파령) (彌時坡嶺)4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은 이전 것을 참고하여 기록한 때문일.
것이다.
둘째 증보문헌비고 에는 본 조 성종 때 양양부, “ (≪ ≫ 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 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고)
여수파령(麗水坡嶺 이라고 칭하였다 고 한다) ” .41)

3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간성 산천조( ) 45 ( ) . “新增東國與地勝覽 杆城 彌《 》

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不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

”復開此路

40) 미시파령 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파른( )彌時坡嶺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파 는 큰 고개를 의미한다. ( ) .坡

41) 증보문헌비고 권 여지고( ) 23 2 . “增補文獻備考 在西南八十里見麟蹄《 》

”右蔚山見總說 本朝 成宗朝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俗稱麗水坡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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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 와 고종 때 편찬된 증보, 《 》 《

문헌비고 에는 미시령(》 彌時嶺)42)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
해 미시령이라는 이름은 이미 영조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에는 이미 현지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대동여지도, (《 大東與地圖 대동지지) , (》《 大東地志 에는)》
연수파령(連水坡嶺 으로 택리지) , (《 擇里志 에는 연수령) (》 延壽嶺)
이라고 하였다.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 으로 불려졌으나 점)
차 이 길의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관(官 에서는 미시파령) (彌時坡
嶺 을 미시령) (彌矢嶺 으로 바꾸어 불렀고 그 당시 세간에서는) ,
미시령(彌矢嶺 보다는 연수파령) (連水坡嶺 연수령), (延壽嶺 여),
수파령(麗水坡嶺 으로 더 많이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속초(束草 는 큰 고을이 아니었고 간성군) (杆城郡 의 관로는 진)
부령(陳富嶺 이나 소파령이었을 것이었기에 이 길은 많이 사용)
되지 않아43) 관청 기록인 미시령(彌矢嶺 이 오늘날까지 알려지)
게 되었을 것이다.
이전부터 동서를 연결하던 교통로였던 것을 년경에 자, 1960
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었다 이때 당시 이승만. (李承晩 대통령)
이 직접 미시령(彌矢嶺 이라고 써서 세운 비석이 아직도 정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도로가 훼손되어 사실상 폐로.
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년에 다시 개통하였다1989 .

42) 대부분의 기록에서 미시령의 시자가 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동‘ ’ ‘ ’ .時 《

읍지 에서는 로 되어있다( ) ‘ ’ .關東邑誌 矢》

43) 관동지 간성군 산천조 에 보면 군의 남쪽 리에 있다13 ( ) “ 80 .杆城郡《 》

예전에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 라는 기록.”

이 있다 이는 미시령 이 험한 까닭이며 그 이후 민간에서 불려지. ( )彌矢嶺

던 이름도 사라졌을 것이고 다만 관청측 기록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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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우. (牧牛 재)

설악동(雪嶽洞 과 노학동) (蘆鶴洞 척산리) (尺山里 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이름 유래에 관한 전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44)
목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의 좁은 곳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사람의 목과도 통하고 나아가서 좁은 고개를 뜻하.
기도 한다 따라서 목우. (牧牛 재는 고개의 뜻인 목에 또 고개란)
의미의 재가 중첩 사용되어 목재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목우재 또는 모기재로 변한 것이고 그 후 이것을 한자,
로 목우(牧牛 재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다 노루목 고개.

신단지 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설악파크호텔 앞B ,
에 위치한 낮은 고개로 노루목이라고도 한다 이 고개에서 장항.
리(獐項里 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노루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지형이 마치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또는 신라. . (新羅)
때 의상 대사(義湘大師 가 설악산) (雪嶽山 으로 가다가 이 곳에)
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문득 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고개와,
몸짓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노루목 고개라는 땅이름은 전국에 무수히 널려 있고 속초, (束
草 에서도 장천리) (章川里 에 또 다른 노루목 고개가 있다 이것) .
44) 옛날에 현재의 노학동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신흥사( ) ( )蘆鶴洞 新興寺

소유였을 때 가을 추수 뒤에 농민들이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 (新興

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에게 풀을 뜯게 하며 휴식을 취했) ,寺

다고 하는데 우마에게 풀을 뜯게 한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그러나 그것은 목우 라는 현재의 한자 표기 이름에 대한 재해석이다( ) .牧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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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루라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고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고개를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 ‘ ’, ‘ ’
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 (獐
項 이라 표기한 것이다) .

라 싸리재.

상도문리(上道門里 구 옹구점말과 노학동) 2 , (蘆鶴洞 을 연결)
하는 고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싸리나무가 많아서 싸리재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곳은 싸리나무가 특별히 많지 않다, .
조선지지자료 에 보면 한자로 사니‘ (《 》 沙泥 재라고 기록되어) ’

있다 이것은 모래와 진흙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또한 상도문리. .
에 거주하는 분들의 증언에서도 진흙 모래가 많아 싸리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싸리나무나 살인 고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 모래가 많아 싸리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마 떡밭재 떡고개. ( )

논산리(論山里 에서 중도문리) (中道門里 로 넘어가는 고개이)
다 큰 떡밭재 큰 떡고개 와 작은 떡밭재 작은 떡고개 가 있는. ( ) ( )
데 큰 떡밭재로 넘어가면 중도문리 구가 나오고 작은 떡밭재, 1 ,
로 넘어가면 중도문리 구가 나온다 보통 떡밭재라고 하면 작2 .
은 떡밭재를 의미한다 고개 옆에 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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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나무고개. 【南蕪峙 나무남재, 】

대포리(大浦里 에서 중도문리) (中道門里 로 넘어가는 고개 나) .
무꾼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사. 마등령(馬登嶺)

마등령(馬登嶺 은 높이가 의 준봉으로 마치 말의 등처) 1,327m
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옛 기록에는 마등령.
(馬等嶺 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 .
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속초(束草 지역 행상인 민) ,
간인들이 동서를 넘어 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의 하나이다.
마등령은 설악산(雪嶽山 대청봉) (大靑峯 까지 공룡 능선) (恐龍
稜線 이라 부르는 암릉의 기점이다 북쪽의 미시령) . (彌矢嶺,

남쪽의 한계령826m), (寒溪嶺 과 함께 태백산맥을 가, 1,004m)
로지르는 주요 통로였다 지금은 북한강의 지류인 북천 백담 계.
곡(百潭溪谷 과 동해로 흐르는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의 비선)
대(飛仙臺 를 잇는 대표적 등산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심) .
부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청봉(大靑峰 의 조망이 일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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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4

도문면1. (道門面)

조선 시대 부 면 리 제도가 실시되면서 속초, , , (束草 지역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의 도문면) (道門面 과 소천면) (所川面 지)
역으로 장사동 일부 지역은 간성군, (杆城郡 지역에 속하였다) .
도문면(道門面 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 , , , ,
리 신흥사, (神興寺 등의 행정 지역이 있었다) .45)

년 월 일 부령 제 호로 지방 제도가 바뀌면서 속1914 3 1 111
초(束草 지역은 도문면) (道門面 과 소천면) (所川面 이 합쳐져 도)
천면(道川面 으로 통합되었는데 도문면) , (道門面 이 있던 지역에)
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외에 중도문, , , ,
리 장항리, (獐項里 등이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
도문면(道門面 에 관한 첫 기록은 년경 편찬된 여지도) 1760 《

서(與地圖書 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46)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리에 있다, 30 .
편호 남자 명 여자 명20, 33 33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리에 있다, 25 .
편호 남자 명 여자 명35, 44 82

45)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관동지 양양 방리조( ) , 13關東邑誌《 》 《 》

46) 여지도서 양양 방리조( ) . “與地圖書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 》

二十男三十三口女三十三口下道門里自官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四女

”八十二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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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도문면(道門面 관할 하에 상도문)
리(上道門里 하도문리), (下道門里 가 행정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인 년에 도문면. 1914 (道門面 과 소)
천면(所川面 이 합쳐져 도천면) (道川面 이 되는 과정에서 중도문)
리(中道門里 가 행정지역으로 신설되었다) .47)
그 후 년 동1966 (洞 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 (上道門里 중),
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 (下道門里 가 합쳐져 도문동) (道門洞)
이 되었다가 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대포동과 도문동이, 1998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양양읍 지도 고종 년 속의 도문면(1872, 9 ) ( )道門面

47) 년 정조 년 에 인구조사인 에는 하도문리 대신 중도1789 ( 13 ) 戶口總數《 》

문리가 있다 그 이후 기록에는 중도문리가 보이지 않는데 세기 후반의. 18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의문이며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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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동(道門洞)
도문리(道門里 는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 ,
마을이다 원효 의상 두 대사가 양양군. , (襄陽郡 강선면 강선리)
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가는데 이 곳) ,
에 이르러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무
아의 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 크게
깨닫고 도통의 문이 열렸다 하는 전설을 바탕으로 도문(道門 이)
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상도문리1. (上道門里)

그망골 거망동( )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
문리는 행주형(行舟形 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 ,
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로 표기하여 거망동(擧網洞 이라고 하)
던 것이 변화하여 그망골이 되었다.

도문평【道門坪 도문뜰 도문평야, , 】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 ,
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들 도문뜰 또는 도문 평야. (道門平野 라고)
도 한다 넓이 여 정보 한해에 천여 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210 , 2 .

벼락바위 상도문리 구 옹구점말 입구 쌍천2 , (雙川 가에 있는 바)
위 크게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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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문리는 행.
주형(行舟形 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배의 돛대에) ,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돛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
이 되었다고 한다.

수개골 마을 뒤 논이 있는 습지대가 있는 골짜기 싸리재로 올.
라가는 길 일대를 말한다.

싸리재 상도문리 구 옹구점말과 노학동2 , (蘆鶴洞 을 연결하는)
고개 산천편 참조( ).

옹구점말 상도문리 동쪽에 옹기점(甕器店 이 있었던 마을 행) .
정상 상도문리(上道門里 구로 되어 있었다 일명 토기점) 2 . (土器
店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

절골 마을 뒤 북쪽 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 ) .
다 본래의 골짜기를 큰 절골 왼편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작은. ,
절골 이라고 한다.

주봉산(朱鳳山)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 와의 경계에 있는)
산 산천편 참조( ).

학무정(鶴舞亭) 마을 앞 남쪽 소나무 숲에 있는 육각으로 된( )
정자 고적편 참조( ).

배루 고개 벼락이 내리쳐 갈라진 것 같은 가파른 바위가 있었
다 도문교에서 설악산. (雪嶽山 쪽으로 길 따라 올라 가다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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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다.

산지당골 골말에서 뒤 북쪽 로 더 들어간 골짜기 다른 말로( ) .
무승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산신령께 산제사를 지내던 산제,
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수재 지형이 학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배루 고개 위쪽임.

중도문리2. (中道門里)

고치골 삼박골 동쪽에 위치한 골짜기.

골말 중도문리 구의 다른 이름으로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다1 .

나무고개 중도문에서 대포로 넘어가는 고개 산천편 참조( ).

대랑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떡밭재 중도문리와 논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산천편 참조( ).

벌말 중도문리 구의 다른 이름으로 벌판 마을이란 뜻이다2 .

사당골 마을 북서쪽 무승골 서편 골짜기이다, .

삼박골 사당골 서편 골짜기 삼. (麻 이 많이 생산되던 골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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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밭골이 변하여 삼박골이 되었다 마전동이라고도 한다. .

신문덕 중도문과 하도문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고개.

아랫말 중도문리 구의 다른 이름으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2
란 뜻이다.

윗말 중도문리 구의 다른 이름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1 .

자매시 기념공원 미국 오리건 주 그레샴 시(Oregon) (Gresham)
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 하도문. (下道門)
과의 경계 지대에 있다.

청룡암(靑龍庵) 청대산(靑垈山 밑 남쪽 에 있는 절) ( ) .

충혼탑(忠魂塔) 속초시(束草市 출신의 전몰) (戰歿 군경) (軍警)
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 본래 년 월 동명동. 1964 5 (東明洞)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영랑호, (永郞湖 남동쪽)
의 현재 체육 공원 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 세웠,
다 자매시 기념 공원 옆 서쪽 에 있다. ( ) .

사그막 사금원【 】 상도문 구와 중도문 구 사이에 있는 넓은2 2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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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문리3. (下道門里)

건너말 하도문(下道門 입구에 있는 마을 양짓말에서 보면 마) .
을 중간에 있는 작은 개울 건너편 남쪽 마을이 된다( ) .

고양터 골( ) 마을 서북쪽 고양터 위에 있는 골짜기.

고양터 논( ) 하도문 앞에 있는 논 과거에 고. (高 씨와 양) (梁 씨)
가 살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골논 마을 뒤 북쪽 고양터 동편 골짜기( ) .

괴골 마을 뒤 북쪽 골논 동편 골짜기( ) .

도깝소 쌍천(雙川 가에 있는 소) (沼 도깨비가 자주 출현했다).
고 하여 도깨비소라고 하던 것이 도깝소로 변화 되었다.

방축골 마을 뒤 북쪽 괴골 동편 골짜기( ) .

선녀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송정리(松亭里) 하도문을 다르게 부르던 이름.

신문덕 하도문(下道門 과 중도문) (中道門 사이에 있는 얕은 고개) .

양짓말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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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雪嶽洞)
설악동과 관련하여 가장 빠른 기록인 여지도서(《 與地圖書)》
에는 승려들만이 거주 한 것으로 나와 있다.48) 우리나라의 대
부분 사찰에는 사찰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사찰,
마을이라고 한다 신흥사. (新興寺 부근에도 이런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년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도문면1914 (道門面 과 소천면) (所川
面 이 합쳐져 도천면) (道川面 으로 되었고 도문면) , (道門面 이 있)
던 지역 중 설악산(雪嶽山 부근에 장항리) (獐項里 가 행정 지역)
으로 신설되었다 년 동. 1966 (洞 제 실시 때 장항리) (獐項里 를)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으나 또 다시 년에 대포1998
동과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였다.

관광지 일대1.

구단지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

군량암(軍糧岩) 군량장(軍糧場 에 있는 큰 바위) .

48) 여지도서 양양 방리조 도문면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 . “ ,與地圖書《 》

서북 사이 리 에 있고 편호 에 승 명40 , 20 49 ( ,道門面 神興寺自官門西北間距

)”四十里編戶二十僧四十九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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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량장(軍糧場) 정고평(丁庫坪 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벌판) .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軍糧場 이라고 새겨져 있음 예전) .
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권금성(權金城)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
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 고적편 참조( ).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 동쪽 즉 현재의 지구 일대를 가리( ) , B
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 (獐項 이라고)
도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 , (雪嶽洞 의)
옛이름인 장항리(獐項里 의 중심 마을을 이루었다) .

노루목 고개 신단지 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파크B ,
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 산천편 참조( ).

도문교(道門橋) 쌍천(雙川 에 놓여 설악동) (雪嶽洞 주택 단지)
와 도문동(道門洞 을 연결하는 다리 교량편 참조) ( ).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 (無名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한다.

목우(牧牛 재 모기재) 【 】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산천편 참조( ).

식당동(食堂洞) 비선대(飛仙臺 윗 골짜기 식당골이라고도 한) .
다 층을 이룬 반반한 바위들이 많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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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바우 식당천(食堂川 에 있는 바위)

쌍동암(雙童巖)49) 계조암(繼祖庵 밑에 있는 바위 두 아이가) .
길 양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조암(繼祖庵 의 문지기가 된다)
함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가 남아있다. .

와우암(臥牛巖) 흔들바위 밑에 있는 널따란 바위 와우형. (臥牛
形 으로 되었다하는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
곳이라 한다.

안락암(安樂庵) 권금성(權金城 에 있는 암자) .

청룡 장항리(獐項里 의 청룡 쪽에 있는 마을)

49) 흔들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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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 고개 길2. ․ ․
공룡 능선(恐龍稜線) 마등령(馬登嶺 에서 희운각 대피소) (喜雲
閣待避所 못 미처 바로 북쪽 신선암) (神仙岩 까지의 바위 능선) .
바위가 뾰족하여 마치 공룡(恐龍 의 등같이 생겼다 나한봉) . (羅
漢峰 노인봉, 1275m), (老人峰 이 위치하고 있다, 1184m) .

마등령(馬登嶺) 내외설악(․ 內外雪嶽․ 을 연결하는 고개 중의)
하나 산천편 참조( ).

무너미 고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과 가야동 계곡) (伽倻洞溪
谷 의 경계에 위치하여 내외설악) (․ 內外雪嶽․ 을 구분 지으며) ,
고개 바로 북쪽에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가 있다 무너미) .
의 무는 물에서 너미는 넘는다 건넌다 에서 왔다 물을 넘는다, ( ) .
건넌다 란 뜻의 무너미를 한자로 수유( ) (水蹂 수월), (水越 이라고)
도 표기하는데 이 땅이름도 전국에 많이 분포한다, .

범봉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범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북주 능선(北主綾線) 대청봉(大靑峰 에서 북쪽으로 마등령) (馬
登嶺 저항령), (低項嶺 황철봉), (黃鐵峰 미시령), (彌矢嶺 신선봉),
(神仙峰 까지 이어지는 설악산) (雪嶽山 의 북쪽 주능선) (主綾線).

석주(石柱 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으로 염라. (閻羅 길 흑범길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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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閻羅 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에는 흑범길 서쪽에는 석주. , (石柱 길이 있다) .

저항령(低項嶺) 북주 능선(北主綾線 에 있는 고개 중의 하나) .
동쪽으로는 정고평(丁庫坪 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 , (路洞 을)
거쳐 백담사(百潭寺 에 이른다 다른 말로 늘목령이라고도 하는) .
데 저항령, (低項嶺 늘목령 모두 노루목 고개 목우), , (牧牛 재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진 고개라는 의미의 늘으목 늘목에서 유,
래하였다 즉 늘목령은 늘목에 다시 고개 령. (嶺 자가 합쳐져서)
늘목령이 된 것이고 저항령, (低項嶺 은 늘목이 노루목으로 변하)
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 (獐項 이라고 표기하여 거기에 다시 고) ,
개 령(嶺 자가 합쳐져서 장항령) (獐項嶺 이라고 하던 것이 발음) ,
상 저항령(低項嶺 으로 변하고 이것을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자) ,
로 저항령(低項嶺 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볼) .
때 저항령(低項嶺 도 마등령) (馬登嶺 처럼 옛날부터 이용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지덕 화채 능선(華彩綾線 칠성봉) (七星峰 동쪽에 함지처럼)
푹 파인 분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다. .

화채 능선(華彩綾線) 대청봉(大靑峰 에서 시작하여 화채봉) (華
彩峰 칠성봉), (七星峰 집선봉), (集仙峰 권금성), (權金城 까지 이)
어진 능선 일명 동북 능선. (東北稜線 이라고도 한다) .

화채 동능선(華彩東綾線) 화채봉(華彩峰 에서 동쪽으로 송암산)
(松岩山 까지 뻗어나간 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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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범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
서편으로 염라(閻羅 길 석주) , (石柱 길이 있다) .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과 가야)
동 계곡(伽倻洞溪谷 의 경계인 무너미 고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피소 년 한국산악회 최태묵. 1971 (崔泰黙 이 건립했다 지금은) .
그 일대를 가리키는 땅이름이 됨 동쪽으로는 천불동 계곡. (千佛
洞溪谷 서쪽으로는 가야동 계곡), (伽倻洞溪谷 남쪽으로는 대청),
봉(大靑峰 북쪽으로는 공룡 능선), (恐龍稜線 으로 갈라지는 교통)
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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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3. (峰)

나한봉(羅漢峰) 공룡 능선(恐龍稜線 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
나 마등령. (馬登嶺 과 봉 사이에 있음 불교의 수호신인) 1,275m .
나한(羅漢 에서 그 이름이 유래됨) .

노인봉(老人峰) 공룡 능선(恐龍稜線 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
나 해발 봉에서 희운각 대피소. 1,120m. 1,275m (喜雲閣待避所)
방향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봉우리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뻗.
은 개의 암봉을 천화대20 (天花臺 라고 한다) .

노적봉(露積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동쪽 봉우리 토왕골과) .
소토왕골 중간에 있다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형태임. .

달마봉(達磨峰) 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산천편(
참조).

대청봉(大靑峰)50) 다른 말로 상청봉(上靑峰 또는 청봉), (靑峰)
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 의 주봉으로 해발 이다) 1,708m .
바로 밑 북서쪽 에 중청봉( ) (中靑峰 이 있고 그 밑 북쪽 에 소청) , ( )
봉(小靑峰 이 있다) .

문수봉(文殊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를 둘러싸고 있는 봉)

50) 청봉 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 에는( ) ( )靑峰 東國名山記《 》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 이라고 하였다( ) .(靑峰 遠見只縹 而靑故指其絶頂而名緲
라고 기록되어 있다).” .日靑峰



제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4 67

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 옆에 문수 보살) (文殊
菩薩 과 보현 보살) (普賢菩薩 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
럼 석가봉, (釋迦峯 옆에 문수봉) (文殊峯 과 보현봉) (普賢峯 이 위)
치하고 있다 일명 문주봉. (文珠峯 이라고도 한다) .

문필봉(文筆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를 둘러싸고 있는 봉)
우리 중의 하나 모양이 붓처럼 생긴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

미륵봉(彌勒峰) 비선대(飛仙臺 바로 북쪽에 높이 우뚝 솟은)
큰 돌산이다 마치 미륵불. (彌勒佛 처럼 우뚝 솟아 있어 이름 하)
였고 장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일명 장군봉, (將軍峰 이라고도 한)
다 중턱에 금강굴. (金剛窟 이 있다) .

범봉 천화대(天花臺 의 여 개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20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를 둘러싸고 있는 봉)
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 양 옆에 문수 보살) (文
殊菩薩 과 보현 보살) (普賢菩薩 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
처럼 석가봉, (釋迦峰 양쪽에 문수봉) (文殊峰 과 보현봉) (普賢峰)
이 위치하고 있다.

석가봉(釋迦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를 둘러싸고 있는 봉)
우리 중의 하나 불교의 설명대로 양 옆에 문수봉. (文殊峰 과 보)
현봉(普賢峰 이 있다) .

세존봉(世尊峰) 마등령(馬登領 밑 동쪽 금강문) ( ) (金剛門 바로)



68 속초(束草 의 옛 땅이름)

위 북동쪽 에 있는 봉우리 석가모니( ) . (釋迦牟尼 의 존칭인 석가)
세존(釋迦世尊 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

소청봉(小靑峰) 대청봉(大靑峰 바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청봉)
(靑峰).

왕관봉(王冠峰) 천화대(天花臺 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

육형제봉(六兄弟峰) 양폭(陽瀑 산장 뒤로 보이는 여섯 봉우리) .

중청봉(中靑峰) 대청봉(大靑峰 과 소청봉 사이에 있는 청봉) (靑峰).

진대봉 마등령(馬登嶺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 1,327
최근에 등산객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m, ,

주민들에 의하여 불린 땅이름인 것 같으나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뒷쪽 남쪽 에 연이어 있) ( )
는 암봉 암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신선들이 모여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취적봉(翠滴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를 둘러싸고 있는 봉)
우리 중의 하나.

칠성봉(七星峰) 화채 능선(華彩綾線 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로 해발 이다 남쪽 화채봉1,077m . (華彩峰 과 북쪽 집선봉) (集仙
峰 중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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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형제봉(七兄弟峰) 공룡 능선(恐龍稜線 신선암) (神仙岩 북쪽)
에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을 향하여 용소골과 작은 바위골)
사이로 뻗은 여러 개의 봉우리.

화채봉(華彩峰) 화채 능선(華彩綾線 의 대표적 봉우리) .

황철봉(黃鐵峰) 북주 능선(北珠綾線 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
나 남쪽으로는 저항령. (低項嶺 마등령), (馬登嶺 공룡 능선), (恐龍
稜線 으로 북쪽으로는 미시령) , (彌矢嶺 신선봉), (神仙峰 으로 이)
어진다.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 비선대. (飛仙臺 와 양폭) (陽瀑 사이에 있다 생김새가 무시) .
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鬼面岩 이라고 불)
린다 그러나 귀면암. (鬼面岩 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이)
고 옛날에는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마치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겉문다지 또는 겉문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뒤 미륵봉) (彌勒峰 중턱에 뚫)
려 있는 길이 의 자연 석굴 일찍이 원효 대사18m . (元曉大師 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 온다 이전에도 불을 땠던 구들의.
흔적과 불상 등의 유물이 있었고 요즘에는 신흥사, (新興寺 의)
부속 암자로 되어서 새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금강문(金剛門) 마등령(馬登嶺 에서 비선대) (飛仙臺 쪽으로) 20
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있는데 바위가 길 양쪽에 문기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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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

만경대(萬景臺) 화채봉(花彩峰 에서 양폭) (陽瀑 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높은 지대 주위 전망이 좋아 많.
은 경관을 볼 수 있으므로 만경대(萬景臺 라고 하며 또는 많은) ,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망경대(望景臺 라고도 한다) .

망군대(望軍臺) 권금성(權金城 북쪽의 높은 암봉 옛날에 성) .
을 지키던 군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군대(望軍臺 라)
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하던 곳이라고 하.
여 봉화대(烽火臺 라고도 한다) .

목탁 바위 계조암(繼祖庵 이 위치한 자연 석굴을 형성한 바위) .
달마봉(達磨峰 에서 내려다보면 계조암) (繼祖庵 석굴이 목탁처)
럼 보인다고 한다 계조암. (繼祖庵 은 조사) (祖師 들이 계속하여)
배출된 암자라는 뜻인데 목탁 속에서 수도하기 때문에 쉽게 득,
도하게 된다고 한다.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지점에 위치한2.3km
거대한 암반 고적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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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4.

가는골 정고평(丁庫坪 에서 비선대) (飛仙臺 쪽으로 약간 가다)
가 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권금성. (權金城 뒤 집선봉) (集仙峰)
까지 이어진다.

내원(內院 골) 신흥사(新興寺 에서 내원암) (內院庵 쪽 서북쪽 으) ( )
로 이어진 골짜기.

문(門 바위골) 저항령 계곡(低項嶺溪谷 중간에서 황철봉) (黃鐵
峰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

설악(雪嶽 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
나 비선대. (飛仙臺 를 지나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으로 들어)
가서 오른쪽으로 토막골 다음에 나타나는 골짜기 공룡 능선, .
(恐龍稜線 까지 이어진다) .

소토왕(小土王 골) 소공원에서 비룡교(飛龍橋 를 건너서 바로)
남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 토왕골의 바로 서편 골짜기로서 그.
사이에 노적봉(露積峰 이 있다 일명 은당골 무당골이라고도) . ,
한다.

식은골 정고평(丁庫坪 에서 남동쪽으로 권금성) (權金城 까지 뻗)
은 골짜기.

염주(念珠 골) 음 폭포(陰瀑布 에서 남쪽으로 염주 폭포) (念珠瀑
布 를 거쳐 화채 능선) (華彩綾線 까지 뻗은 골짜기 서편으로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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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계곡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 염주 폭포. (念珠瀑布 가 있으)
므로 염주골이라고 하며 또 입구에 음 폭포, (陰瀑布 가 있으므)
로 음폭골이라고도 한다.

용소(龍沼 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
나 귀면암. (鬼面岩 을 지나 오련 폭포) (五連瀑布 못미처서 오른)
편 서쪽 으로 들어간 골짜기 신선암( ) . (神仙岩 부근까지 뻗었다) .

잦은 바위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
나 비선대. (飛仙臺 를 지나서 귀면암) (鬼面岩 을 향해 가다 오른)
편 서쪽 으로 토막골 설악골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 ) , .

죽음의 계곡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맨 끝 골짜기 대청봉) .
(大靑峰 에서 희운각 대피소) (喜雲閣待避所 으로 직접 내려오는)
능선길 바로 동편 골짜기 년 한국산악회원 동지가 해. 1969 10
외 원정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조난당한 곳이다 년 월. 1956 8
한국산악회원 전감(田堪 이 처음 등반하였으며 아직 뚜렷한 등) ,
반로는 없다.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비선대(飛仙臺 에서 대청봉) (大靑峰)
에 이르는 설악산(雪嶽山 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 .
룬 계곡 양쪽의 기암 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 이 꽉 들어차 있)
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 (飛仙臺 에서 대청봉) (大靑
峰 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 서쪽 으로 토막골 설악골 잦은 바) ( ) , ,
위골 용소, (龍沼 골 왼편 동쪽 으로 칠선골 염주) , ( ) , (念珠 골 죽음) ,
의 계곡이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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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선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 .
면암(鬼面岩 에서 양폭) (陽瀑 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련 폭포)
(五連瀑布 못미처 왼편 동남쪽 으로 갈라진 골짜기 구만물상) ( ) .
(舊萬物相 골 이라고도 한다) .

토막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 .
선대(飛仙臺 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갈라진 골짜기) .

토왕(土王 골)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육담 폭포. (六
潭瀑布 비룡 폭포), (飛龍瀑布 토왕성 폭포), (土王城瀑布 가 위치)
하고 있다.

핏골 신단지 지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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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5. (瀑布 담) (․ 潭)

건 폭포(乾瀑布) 죽음의 계곡에 있는 폭포.

문수담(文殊潭) 비선대(飛仙臺 와 귀면암) (鬼面岩 사이에 있다) .
문수 보살(文殊菩薩 이 목욕을 한 곳이라고 하며 일명 문주담) ,
(文珠潭 이라고도 한다) .

비룡 폭포(飛龍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육담 폭포. (六潭瀑
布 와 토왕성 폭포) (土王城瀑布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수) .
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낱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양 폭포(陽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밑의 오련 폭포. (五連瀑布 와 바로 위의 천당 폭포) (天堂瀑
布 중간에 있다 음 폭포) . (陰瀑布 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 ,
(陽瀑布 는 겉에 있으므로 양 폭포) (陽瀑布 이고 음 폭포) , (陰瀑
布 는 음폭) (陰瀑 골에 들어가서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 (陰瀑布)
이다 현재는 양 폭포. (陽瀑布 라는 말보다 양 폭포) (陽瀑布 를)
줄여서 부르는 양폭(陽瀑 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또 양폭) ,
(陽瀑 이라는 말은 폭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염주 폭포(念珠瀑布) 염주(念珠 골에 있는 폭포 음 폭포) . (陰瀑
布 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 .
이 염주(念珠 같다고 하여 염주 폭포) (念珠瀑布 염주), (念珠 폭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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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련 폭포(五連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에 있는 폭포 중)
의 하나 귀면암. (鬼面岩 과 양 폭포) (陽瀑布 사이에 있다 깎아) .
지른 듯한 바위 협곡 사이에 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며 장5
관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폭포 일대의 암벽을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앞문의 수문장 같다고 하여 앞문다지라고 하였다) .

육담 폭포(六潭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소공원에.
서 비룡 폭포(飛龍瀑布 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 암벽으로 된) .
협곡에 개의 폭포와 담소6 (潭沼 가 연달아 있어서 절경을 이룬)
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음 폭포(陰瀑布 음폭) ,【 陰瀑】 음폭(陰瀑 골 입구에 있는 폭포) .
양 폭포(陽瀑布 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 , (陽瀑布 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겉에 있으므로 양 폭포) (陽瀑布 이고 음 폭포) ,
(陰瀑布 는 음폭골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 (陰瀑布 라고 명명되)
었다.

이호담(二壺潭) 문수담(文殊潭 과 귀면암) (鬼面岩 사이에 있는)
담(潭 배가 불룩한 병 모양의 아담한 담). (潭 이 개가 있어 이) 2
호담(二壺潭 이라고 한다) .

천당 폭포(天堂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양 폭포) (陽瀑
布 바로 위에 있는 폭포 위태롭게 석벽에 설치한 철 계단을) .
오르면서 천당 폭포(天堂瀑布 를 바라보면 천당) (天堂 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칠선 폭포(七仙瀑布) 칠선골에 있는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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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토왕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
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
랑을 받는다 토왕성. (土王城 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 (土氣 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고적편 참조( ).

장재터6.

속초시(束草市 와 양양군) (襄陽郡 의 경계인 쌍천) (雙川 건너편)
이므로 본래 양양군, (襄陽郡 강현면) (降峴面 상복 리) 2 (上福二
里 에 속해 있었으나 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 1983 C
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束草市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
라 불린다.

군개도랑 마을 바로 앞 북쪽 에 있는 작은 냇가 군더더기 쓸( ) . ,
데없는 갯가라는 의미의 군개에 도랑이 합쳐진 것이다.

마무골 마을 서남쪽 골짜기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

맷돌바위 물안골 입구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처럼 생.
겼다.

물안골 마무골 서쪽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
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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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구를 연결하는) 2
쌍천(雙川 에 놓인 다리 교량편 참조) .( )

아랫고개 장재터에서 상복리(上福里 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재)
터와 상복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상복리 쪽으로 조금 더 가.
면 윗고개가 있다.

장재평 장재터 벌판을 부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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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大浦洞)
대포(大浦 의 포) ‘ (浦 는 그 훈)’ (訓 이 개) (浦)이니 옛 사람들은,
큰 개라고 하던 것이 한자로 대포(大浦 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
한다.51) 대포리(大浦里 에 관한 기록은 여지도서 를 비롯) 《 》 52)
하여 강원도읍지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부읍지 등, , ,《 》《 》《 》《 》

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볼 때 대포리(大浦里 는 조선 시대 내내 행정지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년에 편찬된 최신조선지리 에는 내옹진과 외옹. 1918 《 》

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동을 외옹진은 현,
재 외옹치(外瓮峙 를 지칭한다) .

년 동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1966 ,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 , ,
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 (獐項里 는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을 개)
편하였다 년 또 다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포동 도문. 1998 ,
동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51) 대포는 속초 에서 양양 의 물치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일대( ) ( )束草 襄陽

로 쌍천 하구의 큰 개를 말하는데 큰 개 갯가라는 뜻의 한 개를 한자, ( ),浦

로 대포 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 .大浦

51) 여지도서 양양 방리조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 . “ ( )與地圖書 大浦里《 》

북쪽 리에 있다 편호 남 구 여 구25 . 34 35 69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

)”戶三十四男三十五口女六十九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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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리1. (大浦里)

나무고개 대포리(大浦里 에서 중도문리) (中道門里 로 넘어가는)
고개 산천편 참조( ).

대포꼬댕이 대포 고개 끝에 있는 마을.

대포장 대포에서 서는 장 일에 서는데 해산물이 거래된다. 1, 6 .

독재 밭뚝재

밭뚝재 대포 고갯길 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7
초(束草 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 (外瓮峙 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부르게 되었다.

마산째 대포 북쪽에 있는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
고 말을 키우고 관리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마성대(馬城臺 라)
한다.

방축(防築)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저수지) .

병풍바위 예전 대포 재건학교 뒤 북서쪽 에 있는 큰 바위 다( ) .
른 말로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산두꾸미 대포(大浦 에서 남쪽 물치) (勿淄 쪽으로 가는 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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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마을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하여 산도깨비라고 하던 것.
이 산두꾸미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발뒤꿈치에서.
사용되는 뒤꿈이 산과 결합하여 산뒤꿈이라고 하던 것이 산두‘ ’
꾸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쇠팽이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쇠평골 또는 철평. (鐵坪)
이라고 함 요즘 이것을 잘못 말해 회평골이라고도 한다. .

숫돌바위 대포 동쪽 축항 너머에 있는 바위 숫돌처럼 생겼다. .

아랫말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

웃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잔다리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집골 대포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사투리로 지.
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함.

진등 청룡(靑龍 서북쪽에 있는 긴 산등성이) .

청룡(靑龍) 대포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

큰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
는 지역이다.

큰말기 대포 서쪽 철길 너머에 있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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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리 외옹치리2. ,【 外甕峙里】

조선 시대부터 면 리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 , (外
瓮峙 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
으로 옹진(翁津 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 .
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
함없이 옹진리(瓮津里 라고 기록하고 있다) .

년 월 일 부령 제 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1914 3 1 111
도천면(道川面 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옹진리) (瓮
津里 로 기록되어 있으며 년 발간된 최신조선지리 에) , 1918 《 》

서는 내옹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 .
리 외옹진은 외옹치, (外瓮峙 로 추정된다) .
대포 고갯길 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7 (束
草 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 (外瓮峙 로 가게 된)
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렀고 그 결과 면세일반 이후부터 옹진, (1926) (《 》 瓮津 이라는)
땅이름 대신 바깥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옹치리(外瓮峙
里 라는 행정 구역이 오늘날까지 땅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 .
옹치리는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

굴바위 마짝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
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
도 한다.

기른네미 외옹치(外甕峙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를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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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슴 마짝말 동쪽 해변에 섬처럼 외따로 솟아 있는 큰 바위.
나무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섬이란 뜻으로 다리섬이라고 하던
것이 다리슴으로 변화하였다.

덕대바우【德大岩】 외옹치(外瓮峙 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 복을 받는 바위 고 하. ( )
였다 한자로 덕대암. (德大岩 이라고도 한다) .

덕산(德山) 봉수터 산천편 참조( ).

마당바우【場岩】 봉끝 밑 동쪽 해변 가에 있는 바위 마당처( ) .
럼 편평함 한자로 장암. (場岩 이라고도 한다) .

마짝말 새짝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짝은 마쪽이 변한 것인데 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
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
주했다.

봉수터 봉화터( ) 조선 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 가 있었던 터) .

새마을 마짝말이 풍랑으로 폐허가 되자 주민들이 새쪽말 북쪽
에 집단 이주하여 새로 건설된 마을.

새짝말 마짝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동쪽을 향해 조성된
마을 새짝은 새쪽이 변한 것인데 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동. ,
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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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외옹치(外瓮峙 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 길 중간에 있음) .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오리바위 외옹치에서 대포 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일곱매끼 조양동(朝陽洞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를 일컫는 말.

장승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일대.

지네바위 다리슴과 굴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지네처럼 생겼다. .

해구(海狗 바우) 마당바위 북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해구 물. (
개 들이 자주 와서 앉았다) .



84 속초(束草 의 옛 땅이름)

내물치3. (內勿淄里)

현재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 을 중심으로 양양 쪽)
에는 강선면 물치진리(沕淄津里 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 , (道門
面 물치리) (勿淄里 가 각각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강선면의) .
경우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에도 물치진리, ,《 》《 》《 》

(沕淄津里 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부터는 물치리) , (沕緇
里 로 되어 있다) .
반면에 도문면의 물치리는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 ,《 》《 》《

부읍지 등의 기록은 편호와 인구수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

든 흔적은 볼 수 있으나 행정지역 개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년 월 일부터 행정지역 개편으로 인해 강선면에1914 3 1
는 물치리 도문면, (道門面 은 도천면) (道川面 으로 합쳐져 도천면)
(道川面 에는 내물치리라 기록하고 있다 년 동) . 1966 (洞 제 실시)
때 내물치리는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가래고지바우 둥글바위와 섬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다에 사.
는 오리 종류인 가마우지가 잘 와서 앉는다고 함 지역사람들의.
사투리로 가래고지라 한다.

게바위 마당바위와 둥글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게.
가 많다.

군개 마을 남쪽으로 쌍천(雙川 못미처 있는 작은 시내 쓸데) .
없는 군더더기 개 시내 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

귀신바위 마을 북쪽 대포와의 경계 지대에 있는 바위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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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나왔었다고 한다.

둥글바위 개바위와 가래고지바위 사이에 있는 둥글고 큰 바위.

마당바위 귀신바위와 개바위 사이에 있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
한 바위 해구. (海狗 가 와서 잠을 잤다고 한다) .

선바위 가래고지바위 남쪽에 선돌처럼 우뚝 솟은 바위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쌍천(雙川) 설악산(雪嶽山 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
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산천편 참조( ).

쌍천교(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내물치리와 양양) (襄
陽 강현면 물치리) (沕淄里 를 연결하는 다리 일명 큰다리라고) .
도 한다 교량편 참조( ).

안가산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옹구점마을 옹기(甕器 를 팔던 점이 있었던 마을로 현재 관광)
안내소 옆 군부대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兪勿齋碑) 조선(朝鮮 후기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
한 학자 물재(勿齋 유회일) (兪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서 세운 비석 고적편 참조( ).

조짐이 둥글바위 앞 동쪽 에 있는 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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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다리 쌍천교(雙川橋 에서 약간 서쪽에 놓여졌던 다리 지금) .
은 없어졌다 나무로 만들어 위에 흙을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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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면2. (所川面)53)

소천(所川 이라는 이름은 내) ‘ (川 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쉽) ’ .
게 말해 냇가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소천이고 일제 시대. ,
에 들어와 그 좌우의 평야 지대를 소천면(所川面 의 평야인 소야)
평(所也坪 이라 기록하였다) .54) 천의 이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골내였고 한자로 옮겨 노동천, (蘆洞川 이다 이것은 일제 시대) .
에 가장 먼저 기록된 조선지지자료 를 근거한 것이다.《 》

이것이 년 면세일반 에 오면 소야평1926 ‘ (《 》 所野坪 으로 기록)’
되고 년에 만들어진 읍세일람 에 소야천, 1959 (《 》 所野川 이라는)
천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다 이것은 왯들우라고 불리던 것이 일본인들에 의해 한. ‘ ’
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소야(所野 로 되었기 때문이다) .

해동지도 세기 중엽 정조 년 이전 속의 소천면(18 , (1776) ) ( )所川面

53) 조선 시대의 소천면 지역은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 ( ), (論山里 扶月里 束

속진리 였다), ( ) .草里 束津里

54) 용어의 정리에서도 밝혔듯이 소야평은 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1912

는 조선지지자료 양양군편 에 소야평 으로 기록한 것에 주목해( )所也坪《 》

야 한다 이는 우리말 왯들우를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소천면. ‘ ’ ‘ (所川

의 뜰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면세일반 에 가면 소야 로) ’ . (1926) ( )面 所野《 》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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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동(朝陽洞)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 , (扶月里 온정리), (溫

井里 논산리), (論山里 청대리), (靑垈里 를 합쳐서 조양동) (朝陽洞)
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양. (朝陽 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

부월리1. (扶月里)

조양동(朝陽洞 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 . ‘ (扶 자를)’
써서 부월(扶月 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 ,
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 '
뜰 부(浮 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 ‘ (扶 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 (浮月 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청초호(靑草湖 에도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
여 부월(浮月 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 에는 부) . 《 》

월포리(扶月浦里 로 그 후 읍지) , (邑誌 에서부터는 부월리) (扶月
里 로 기록하고 있다) .

반부득 반부평,【 半扶坪】 부월리(扶月里 앞에 있는 뜰 청초) .
호(靑草湖 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였다 반월형이라고도.
하며 주위에 반부득 주막(半扶坪酒幕 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



제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4 89

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새마을 부월리(扶月里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

연깨 부월리(扶月里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 .
이전에 큰 연못이 있어 연못개라고 하던 것이 연깨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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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리2. (溫井里)

행정상 부월리(扶月里 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 ,
구 증가로 부월리(扶月里 에서 분리되어 온정리) (溫井里 가 되었)
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
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 (溫井 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扶月里 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 (扶月里 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 는 안 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

가래터 마을 서쪽 골짜기

떡밭 마을 남쪽 골짜기

산지랑골 마을 남서쪽 골짜기 산신령께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
당 산제당 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을 거쳐( )
산지랑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숫개 마을 입구의 논 습기가 많은 논 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중밭 마을 남동쪽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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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리3. (論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
리말로 논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論山 이라고 표기한 데)
서 유래한다 논뫼를 현지에서는 논미로 발음한다. .

갯가 갯마을( ) 논산리 북서쪽 청초호(靑草湖 갯가에 새로 조성)
된 마을.

떡밭재 떡고개( ) 논산리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 로 넘어가는 고)
개 산천편 참조( ).

떡장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현재 대원마트 부근
마을이 있는 곳이다.

범바위 범박골에 있는 바위.

범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무골 마을 남쪽 떡밭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신재나무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둥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부무골을 지나서 오른
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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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웃둥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아랫 둥지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윗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함지고개 마을 안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이전에 함.
정이 파여 있었다고 한다.

장자목깨 작은 함지고개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 구릉.

재핏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잡힌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독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고개.

큰 떡밭재 큰 떡고개( ) 논산리에서 중도문리 구로 넘어 가는1
고개.

큰 함지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이전에 짐승을 잡기 위하.
여 큰 함정을 파놓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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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리4. (靑垈里)

논산리(論山里 에 속하다가 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 , 1954
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靑垈里 로 불렸다 마을 뒤 남쪽 에 청대산) . ( ) (靑垈山 이 있)
어서 청대산(靑垈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
청대‘ (靑岱 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 ‘ (靑垈 라고 쓰기 시작하)’
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垈 라고만 쓴다) .

가시나무골 마을 뒤 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 )
기 가시나무가 많다. .

덤박골 마을 뒤 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 ) .
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두루봉 청대산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둥그스럼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매자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
년 정도 된 단양(丹陽 장씨) (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
풍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 이라고 한다 매가 꿩) . (雉 을 잡)
는 새임을 고려하면 매자라는 땅이름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범바위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
끼를 쳤다고 한다.

산지당골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 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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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되었다.

연화동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
수형(蓮花浮水形 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 (蓮花洞 이라고)
한다.

작은골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장사바위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산(靑垈山)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큰골 마을 뒤 남쪽 청대산( ) (靑垈山 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 .
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덤박골이다.

할미골 마을 뒤 남쪽 덤박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

황새동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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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校洞)

교동1.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속초리) (束草里 구가 청학동) 6 (靑鶴
洞 과 교동) (校洞 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 . (鄕校 가 있었던 마)
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 (束草 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
서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 (束草
中學校 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 (校洞 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

만천동( ,萬千洞 萬泉洞) 교동(校洞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 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
는 설명과 또는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 (萬泉 이란 아주 좋)
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교(靑草橋)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 (校洞 과 조양)
동(朝陽洞 을 연결하는 다리 교량편 참조) ( ).

청초호(靑草湖) 논뫼호 쌍성호, (雙成湖 진성호), (震成湖 라고도)
함 산천편 참조( ).

샘치골55) 현 속초중학교자리에서 속초교육청 건물 뒤로 미시
령(彌矢嶺 으로 뚫린 국도가 있다 그곳 언덕길을 오르면 고개) .



96 속초(束草 의 옛 땅이름)

언덕 바른편에 국민은행연수원이 나오고 그 북쪽 산골짝을 샘
치골이라고 하는데 논농사를 경작할 때 천수답들이라 맨 위쪽,
논이 샘물로 논물을 받고 난 다음 차례로 논물을 대고 그런 순
서로 샘물을 나누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논물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언쟁이 발생하여 밤을 새우며 논물을 가두
던 골짜기였다 샘물을 꼭대기부터 차례로 대던 곳이라서 샘치.
골이라 불렀다.

55) 김정우 앞의 책 쪽 참조,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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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2. (靑鶴洞)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속초리) , (束草里 구를 둘로 나누어) 6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 (靑
草湖 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갔다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청학시장 육구시장( ) 속초리(束草里 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
구시장이라고 하다가 구가 청학동6 , 6 (靑鶴洞 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 이라고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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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학동(蘆鶴洞)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 (蘆里 도리원리), (桃李

源里 이목리), (梨木里 척산리), (尺山里 신흥리), (新興里 를 합쳐)
서 노학동(蘆鶴洞 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 . (蘆
里 의 노) ‘ (蘆 자와 척산리)’ (尺山里 학사평) (鶴沙坪 의 학) ‘ (鶴 자)’
를 딴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 에는 현재의 노학동) (蘆鶴洞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 (論山里 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 시대부터. ,
행정상 노리(蘆里 가 신설되었고 습지대의 개발로 더욱 더 인) ,
구가 늘어 년 속초면, 1942 (束草面 이 속초읍) (束草邑 으로 승격)
될 때 노리, (蘆里 는 노리) (蘆里 도리원리), (桃李源里 이목리), (梨
木里 척산리), (尺山里 의 동리로 나뉘어졌다) 4 .
그리고 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1962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 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 되서) ,

년 속초시1963 (束草市 로 승격되고 년 동) , 1966 (洞 제가 실시됨)
에 따라 종래의 노리, (蘆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 (蘆鶴
洞 으로 명명되었다 관광 개발에 따라 최근에 크게 발전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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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1. (蘆里)

노학동(蘆鶴洞 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 , , (蘆洞 노동리), (蘆
洞里 라고도 했다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蘆洞 노동리), (蘆洞里 노리), (蘆里 라고 한데서 이)
름이 유래되었다.

뒷버덩 노리(蘆里 척산리), (尺山里 신흥리), (新興里 에 결쳐 있)
는 넓은 버덩 신흥리는 뒷버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 .
학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蘆里 에서 볼 때 마을 뒤 북서쪽) , ( )
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이라 했다 한자로 표기하여 후평.
(後坪 이라고도 한다) .

앞버덩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 남쪽 에 있는 넓은 들 모두, ( ) .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넓이 여 정보 한 해에 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일. 390 , 3,600 .
제 시대부터 소야(所野 평야라고도 했다) .

청초천(靑草川) 설악산(雪嶽山 달마봉) (達磨峰 에서 시작되어)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靑草湖 로 유입되는 하천 산천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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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골2.

노리(蘆里 에서 청초천) (靑草川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 ,
적으로 노리(蘆里 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 . (應
谷 응동), (應洞 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 . (靑垈山 두루봉),
등 앞 남쪽 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
하였다.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놓.
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 남쪽 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 ) .
가 있다.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에 부엉이.
집이 있다.

부엉이 바위골 마을 뒤 남쪽 맷돌바위골 서편에 있는 골짜( ),
기 부엉이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

사당골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 이 있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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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원리3. (桃李源里)

노학동(蘆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 .
로는 도리원(桃里源 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
부른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 (桃里源 이라고 하였다 한)
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
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 (桃 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
오얏 리(李 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
도리원(桃里源 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 (桃里源 이 인구가 적어 노)
리(蘆里 에 속할 때 노리) , (蘆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
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턱으로 변하고 이것, , ,
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가운데 쇠골 마을 북쪽 골짜기.

됫꼬댕이 마을 뒤 북쪽 높은 지대( ) .

사지난골 마을 뒤 북서쪽 골짜기( ) .

아래 쇠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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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쇠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목리4. (梨木里)

노리(蘆里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 .
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梨木洞 이동), (梨洞 이목리), (梨木里 라고 표기한 것이다) .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 북서쪽 에 있는 골짜기( ) .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왼편 서쪽 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 ) .
우(東宇 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 .
다고 한다.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밭버덩 마을 입구 왼쪽의 버덩 바깥버덩이 줄어서 밭버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년 제방 축조 공사. 1972
때 당시 강원도지사, (江原道知事 박경원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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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골짝 마을 아래 남쪽 에 있는 골짜기( ) .

장자골 장재골( ) 마을 북쪽 골짜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
었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

큰말사니 마을 뒤 북쪽 큰 골짜기( ) .

화전(花煎 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
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
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 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
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 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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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산리5. (尺山里)

마을 뒷 남쪽 산이 마치 곡척( ) (曲尺 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
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 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
래되었다.

가마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입구에 있는
소(沼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하여 현지 발음으로 가).
매소라고 불리었다.

가마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 (牧牛 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 (靑草川)
을 형성한다.

노적(露積 바위)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딴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로 남동쪽 마을이다) .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벌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딴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
군만호첨사(水軍萬戶僉使 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4 105

명가산 주봉산(朱鳳山 과 목우) (牧牛 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 .
의 것이 아니고 면, (面 의 가산) (家産 즉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
산(面家産 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
상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목우(牧牛 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산천편 참조( ).

목우(牧牛 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牧牛 재 쪽에서 흘러 내려)
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 (靑草
川 을 형성한다) .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 (朱鳳山 으로 이)
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
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
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 ,
미끄러졌다고 하여 범에너레라 부른다.

병풍(屛風 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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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동 암지골( )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
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으로 변하였다, .

양짓말 척산(尺山 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 가마소 개) . ( )
울 남쪽 마을.

응달말 척산(尺山 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양짓말 건너편에) ,
있는 마을.

작은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레골에서 왼편.
북쪽 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 ) . ,
반을 뜻한다.

작은 늑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늑동골 바로 남쪽.
이며 현재 종합경기장이 자리 잡았다, .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
里 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산천편 참조) . 338m( ).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척산(尺山) 마을 뒷산 산이 곡척. (曲尺 처럼 생겼다 함) .

척산교(尺山橋) 청초천(靑草川 상류 척산) (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 교량편 참조( ).



제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4 107

척산리(尺山里) 본래 노리(蘆里 의 지역으로서 척산) (尺山 밑)
이 되므로 척산이라 하였는데 년 속초읍제 실시에 따라, 1942
학사평(鶴沙坪 을 병합하여 척산리) (尺山里 라 하여 노리) (蘆里 에)
서 갈라져 독립하였다.

큰 늑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이어진 골)
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늑동골이다. .

척산 온천(尺山溫泉) 척산(尺山 에 있는 온천) .

파명당 목우(牧牛 재와 달마봉) (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 ,
보니 그곳에서 학이 세 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 (普光寺 쪽으로) ,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노학동 층 석탑, 3
(塔 이 있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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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리6. (新興里)

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년516 , 1962․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되어 뒷버덩에 정착시
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년 동. 1963 (洞 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
그러나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에동네 상에 신흥상,【 】 학사평(鶴沙坪 끝 서쪽 마을 새로) ( ) .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
운 학사평(鶴沙坪 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 되었으며) ,
신흥리 위쪽 서쪽 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 ) (新興上 또는 상에),
라 불린다.

신흥교(新興橋) 청초천(靑草川 에 놓여 신흥 리) 2 (新興二里 와)
척산리(尺山里 를 연결하는 다리) .

신흥 리2 【新興二里 신흥하, 】 노리(蘆里 와 척산) (尺山 사이)
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 리. 1 (新興一里 밑 남동쪽 에 해) ( )
당하므로 신흥하(新興下 라고도 부른다) .

신흥 리1 (新興一里) 설악(雪嶽 한화리조트 바로 앞 남동쪽 마) ( )
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 의 중심 마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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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평7. (鶴沙坪 자활촌) (․ 自活村)

학사평(鶴沙坪 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 ,
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 ’ ‘ (鶴 자를 써서 학사)’
평(鶴沙坪 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발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 은 학사평) (鶴沙坪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년 군사 혁명 정부에 의한 집단 이1961
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 (自活村 은 말 그대로 스스)
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구복암(求福菴) 심방골에 있는 암자.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

미시령(彌矢嶺)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 산천편 참조( ).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달마봉, . (達磨峰 으로)
이어진다.

옹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 . (繼組菴 밑)
으로 이어진다.

원암교(元岩橋) 용촌천(龍村川 상류에 놓여 학사평) (鶴沙坪 과)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土城面 원암리) (元岩里 를 연결하는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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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

큰령 미시령(彌矢嶺).

호랑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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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琴湖洞)

금호동1.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속초리) , (束草里 구를 금호동) 4 (琴湖
洞 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 . (永郞 이 선)
유하였다는 영랑호(永郞湖 와 이중환의 택리지 에 관동팔경) , 《 》

(關東八景 의 하나로 꼽혔던 청초호) (靑草湖 의 두 호수와 연하)
고 있고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
날 고려말엽 동문수학했다는 안축(安軸 과 이곡) (李穀 두 시인)
이 이 호수에서 선유하면서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
호동명(琴湖洞名 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
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라 할 것이다.

금장대(金將臺) 영랑호(永郞湖 남쪽 범바위 바로 옆 동쪽 에) ( )
있다 한국전쟁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 사. 625 11․
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
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 ,
로 축조한 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김장군6 . (金將軍 에서)
이름이 유래되어 김장대(金將臺 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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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도에 모두 금장대(金將臺 로 표기되고 있다) .

금장대(金將臺 옛사진)

범바위 영랑호(永郞湖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
다 민간 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속인들.
의 발길이 잦다.

계단40 금호동 철둑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가 언덕 위로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계단인데 수가 개이다40 .

연풍사(蓮豊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는 신흥사) (新興寺)
에 딸린 조그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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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개56) 지금의 속초시(束草市 우회도로라고 불리는 교동에)
서 영랑동 영랑교까지의 통로 속초여자중학교 앞길에서 교동.
쪽으로 속초초등학교 뒷길까지 내리막으로 쭉 뻗은 언덕길은
옛적에는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으로 속초에서 노학동 즉 갈골( , ,
배나무골 노리 을 통하던 유일한 도로였다 이 길은 우차가 다, ) .
닐 수 있었던 큰 언덕진 고갯길이었다 교동 천주교회 앞 만천.
동 입구에는 큰 소나무 밭이었는데 이곳에서 중앙동 공설운동,
장 옆 옛 짱터까지 도 각도의 긴 산길이 바로 응고개길이다40 .
응고개란 명칭은 농촌 사람들이 땔감나무 지게를 지고 이 고개
를 힘겹게 넘으면 지개 멜빵 양쪽 어깨가 응어리진다고 하여
응고개라 불러왔다.

56) 김정우 앞의 책 쪽 참조,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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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2. (中央洞)

수복 이후 매년 인구 증가 추세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이 형성되고 번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 7 , (靑草湖 연안은 어)
항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으며 년 속초시, 1963 (束草市 승격 후)
속초리(束草里 구로 년 동) 3 , 1966 (洞 제 실시 때 속초시) (束草
市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 (中央洞 이라고 명명)
하였다.

중앙시장 속초(束草 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 . (束草里 구에) 3
위치했으므로 구 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3 , (洞 제 실시 때) 3
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야채시장 중앙시장 위 서쪽 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 ,
그 후 중앙시장이 넓어져서 지금은 중앙시장에 포함되어 버렸
다 그러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

용숫골 용소골( )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
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 ,
설이 있는 소(沼 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이라 부르) ,
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
(彌矢嶺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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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동(永郞洞)

영랑동1.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 , (束草里 구를 영랑) 1
호(永郞湖 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 (永郞洞 으로 명명하였다) .

삽짜개 영랑동(永郞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 . (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해 있다) .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 마쪽을 마짝이라고도 하고 새짝, ,
마을 마짝 마을의 의미로 삽짜개 마짜개로 불린다, , .

영랑호(永郞湖) 속초시(束草市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 (潟湖)
산천편 참조( ).

영랑교(永郞橋) 영랑호(永郞湖 의 바다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
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다리.

영랑시장(永郞市場)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조그마한.
시장이나 속초, (束草 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 ,
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 로 승격되어 동) (洞 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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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초리(束草里 구였으므로 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1 1 .

개안골 지금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 이 세워진 지점에서 동진)
리조텔 건물이 선 앞쪽 일대로 주택들이 들어선 둥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뻗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 안고 서쪽으로는 현재까지 남아 있
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어 분지모양을 띤 논밭 자리였다.

개안논 개안골 안에 있던 논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
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
마가 져서 개안 논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포교당자리 일제 시대 때 설악심상소학교 일본인 자녀들 학교( )
가 있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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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동2. (章沙洞)

장사동(章沙洞 은 과거에 고성군) (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 .
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 .57) 일제 시대
(日帝時代 에 들어와 간성군) (杆城郡 이 고성군) (高城郡 과 양양군)
(襄陽郡 에 분속되면서 양양군) (襄陽郡 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
만,58) 영랑호(永郞湖 까지 간성군) (杆城郡 영역이었다) .
그러던 것이 속초(束草 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년) 1773
월 일 대통령령 제 호로 고성군7 1 6542 (高城郡 토성면) (土城面)
사진리(沙津里 와 장천리) (章川里 가 속초시) (束草市 로 편입되었)
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 (章沙
洞 으로 불리게 되었다) .

가 사진리. (沙津里)

장사동(章沙洞 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 (高城郡 토성)
면(土城面 사진리) (沙津里 로 되어있던 것이 년 속초시) , 1973 (束
草市 로 편입되면서 장천리) (章川里 와 합쳐져서 장사동) (章沙洞)
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읍지. (邑誌 에는 사야지진리) (沙
也只津里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줄어서 사진) ,
리(沙津里 라고 불리었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 . ,
기라고 한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 (永郞湖 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永郞湖 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 ,
57) 관동읍지 간성 방리조 간성읍지 방리조( ) ( ) ,關東邑誌 杆城《 》《 》

58)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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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
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 (沙也只 라고 표기한 것이다 사야지) .
(沙也只 라는 표기는 지금도 땅이름에 더러 남아 있는 이두식)
표기이다.
고개 넘어 용촌리(龍村里 는 일제 시대에 용포동) (龍浦洞 과)
사촌리(沙村里 가 합쳐져서 용촌리) (龍村里 가 되었는데 사촌리) ,
(沙村里 도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역시 모래기라고 불린)
다 그러나 사야지진리. (沙也只津里 는 나룻모내기 용촌리) , (龍村
里 의 사촌리는 촌모래기라고 하여 두 마을을 구분한다) .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 북쪽 산 강장군( ) . (姜將
軍 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 .
(姜將軍 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 (龍村里 번개 예전) (
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 에서 태어났고 역시 용) ,
촌리(龍村里 용지호) (龍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 에서, )
는 강장군(姜將軍 이 탄 용마) (龍馬 가 나왔다고 한다) .

고바우 영랑호(永郞湖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 .
고 하여 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 ,
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
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 (輪船 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

고밧개 고바웃개( ) 영랑호(永郞湖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밧
개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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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골 마을 서쪽 영랑호, (永郞湖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노적(露積 바위) 영랑호(永郞湖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
바위 형상이 노적(露積 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어) ,
부서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버리개 된고개 밑 동남쪽 갯가 벌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 .
벌개가 변해서 버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주박 박쥐바위( ) 영랑호(永郞湖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 .
에 박쥐가 서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빨주박으로 변
했다.

뽁쟁이 영랑호(永郞湖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

서낭골 속초고등학교 뒷 골짜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서낭산 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 (海警忠魂塔 이 위치한 산) .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엄달개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응달진
곳이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
양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
산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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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바위【兄弟岩】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황새골 영랑호(永郞湖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전) , .
에 황새가 많았다.

흰고개 마을 북쪽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용촌리) (龍村里 와 연)
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

나 장천리. 【章川里 노루내, 】

장천리(章川里 는 본래 노루 장) ‘ (章 자 장천리)’ (獐川里 였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글 장, ‘ (章 자 장천리)’ (章川里 로 바뀌었다) .
장천(章川 의 노루 장) ‘ (獐 은 마을 서쪽 원암리)’ (元岩里 로 넘어)
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
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
(獐川 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 . (章川 으로 변하였다) .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 】 고성군(高城郡 토성)
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 에서 원암리) (元岩里 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
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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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永郞湖 에 인접한 버덩) .

건넝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國師峰 바로 서편 골짜기) .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던바우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 동쪽 에 있는 골짜기( ) .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바우 독골에 있는 바위.

됫골 마물 뒷 북 쪽에 있는 골짜기( ) .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
태골로 뚫려 있었다.

물안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편 북쪽 으로 갈라진 골짜( )
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배기 큰령골에서 왼편 남쪽 으로 갈라진 골짜기 현재 한( ) .
화리조트 바로 뒤편으로 큰 바위가 산등성이에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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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防築 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에 방축. (防築 이 있었)
다고 한다.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 풀무의 사투리 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 )
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건넝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 큰령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서.
낭당이 있다.

싱싱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쪽 북쪽 으로 갈라지는 골짜( )
기 물안골 서쪽이다. .

안산 마을 앞산 예전에는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

여바우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 바우골이 줄어들어서 여바.
우골이 되었다.

여우바우 여바우골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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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령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큰령 즉 미시령. , (彌矢
嶺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

큰 바위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큰 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타앞 마을 남쪽 불매앞과 망태골 사이를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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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동(東明洞)
년 동1966 (洞 제 실시 때 속초리) , (束草里 구를 동해 바닷가) 2

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 이라고)
하였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뒷쪽 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 (觀音 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 관음 보살. (觀音菩薩 이 출현했었다는 이)
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년 군정이 실시되고, 1952
있을 때 글자를 새겼다.

보광사(普光寺) 영랑호(永郞湖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 .
년 정화담1937 (鄭華潭 스님이 세웠다 절 이름을 보광사) . (普光

寺 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불) 53 (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
(普光佛尊 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수하) .
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 ‘ (鄭華潭 대법사) (大法師 보광사)
창건(普光寺創建 이라고 새겨져 있다)’ .

영금정(靈琴亭) 땅이름의 정리 참조( ).

비선대(秘仙臺) 지금은 영금정(靈琴亭 이라고 한다 고적편 참조) ( ).

오리바위 영금정(靈琴亭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오) .
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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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기념탑(收復紀念塔) 일명 수복탑(收復塔 이다 이 탑은) .
년 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1954 3 (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 (朴成柱 등이 피난민)
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단의 도움으로, 1

년 월 일 건립하였다 그러나 년 월 일 새벽1954 5 10 . 1983 4 27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 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수) .
복탑(收復塔 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년) 1983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위원회(收復紀念塔 復元 建立委員會 가 발)
족하여 시민 성금 천여 만원과 시비 천여 만원으로 원래 이4 1
모자상(母子像 을 조각했던 박칠성) (朴七星 에게 수복기념탑) (收
復紀念塔 과 모자상) (母子像 등 전체를 복원하게 하여 그 해)

월 일 제막식(1983) 11 17 (除幕式 을 가졌다) .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 탑신 높이 모자동상 높이4m, 7m,

총탑 높이 로 원형보다 가량 높다2.55m, 9.55m 2m .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殉國同志忠魂塔) 영랑호(永
郞湖 동남쪽 가에 있다 이 탑은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 . , ,
고 공산군과 싸운 반공전사자 및 전몰용사 중 통천군625 (․ 通
川郡 출신 명의 불멸의 충혼을 탑에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114
통일을 맹세하고자 전국 통천군민(通川郡民 의 희사금으로)

년 월 일 건립하였다1969 10 15 .

낚시바위 통천군민 충혼탑 바로 뒤 북쪽 에 있는 조그마한 바( )
위 태공들이 많이 몰려들어 낚시를 했으므로 낚시바위란 이름.
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마짜개 마짝 마쪽이라고도 함 등대가 있는 성황봉, . (城隍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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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성이 남쪽 마을.

불당골 보광사(普光寺 옆 동쪽 골짜기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 ) .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었다 한자로 불당곡, . (佛堂谷 이라고도)
한다.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 지금은 약간 서쪽.
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 이 있었)
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 (城隍峰 이라고 부른다) .

아랫말 수복탑(收復塔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
랫말이라고 불렀다.

우렁골 우용골( )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웃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收復塔 쪽 마을을 일)
컫던 말.

응고개 우렁골에서 용숫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 .

장골 장안골( )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주교회 사이에 위․ ․
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 《 ․
사 자료 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 (》 束草里城地 는 바로 이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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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 이름.

촌말 우렁골과 용숫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 이름 옛 경찰.
서 뒤편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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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
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束草里 구가 되었다가) 5 ,
청호동(靑湖洞 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 .
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
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 ,
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 , , , , ,
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59) 청호(靑湖 라는 이름)
은 청초호(靑草湖 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 . (咸鏡道)
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咸鏡
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 ’ ‘ ’ .

갯배나루 중앙동(中央洞 과 청호동) (靑湖洞 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5 .

조도【鳥島 새섬, 】 청호동(靑湖洞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 .
말로는 새섬이고 한자, (漢字 로는 조도) (鳥島 이다 강원도지사) .
(江原道知事 이용) (李龍 이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 (龍 자와 풀 초)’ ‘ (草 자를 따서 용초정)’ (龍草亭 이라고 이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龍草島 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
헐리고 조그만 등대만 서 있다.

59)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쪽, , 2000, 133~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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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鳥島 용초도- ( )龍草島 】

주교【舟橋 배다리, 】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
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복판으로 다. ,
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 갯배 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 )
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
다.60) 한자로 주교(舟橋 라고도 한다 해방 전까지 배로 건너다) .
니던 사진이 있다.

해방 전 갯배나루의 겨울

60) 김정우 앞의 책 쪽 참조,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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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교 량5
쌍천교1. (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대포동) (大浦洞 내물치리) (內勿淄里 와)
양양(襄陽 강현면) (降峴面 물치리) (沕淄里 를 연결하는 다리이)
다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

상복교2. (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구를 연결하는 쌍천) 2 (雙川 에)
놓인 다리 이전에는 장재터가 양양군. (襄陽郡 강현면 상복리에)
속했으므로 상복교라고 이름하였다.

척산교3. (尺山橋)

청초천(靑草川 상류 척산) (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이다) .

신흥교4. (新興橋)

청초천(靑草川 에 놓여 신흥 리) 2 (新興二里 와 척산리) (尺山里)
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영랑교5. (永郞橋)

영랑호(永郞湖 의 바다 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 (永郞洞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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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章沙洞 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청초교6. (靑草橋)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 (校洞 과 조양동) (朝陽洞 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고.
부른다.

도문교7. (道門橋)

상도문 위쪽에서 설악동 단지로 연결되는 다리이다C .

교8. EXPO 1

' 강원국제관광박람회 당시 북쪽 주차장과 남쪽 주행사장을99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청초천의 교량으로 길이 폭 이98m, 15m
며 년 건립되었다, 1999 .

교9. EXPO 2

북쪽 주차장과 남쪽 주행사장의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청초천의 교량으로 년 건립되었다1999 .

소야교10.

수복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청초천의 교량으로 년 건립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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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고 적6 (古蹟)

사찰1. (寺刹)

가 신흥사. (新興寺)61)

신흥사(新興寺 는 년 본산 제도 실시 때부터 건봉사) 1912 31
(乾鳳寺 의 말사로 있다가 년에 건봉사 대신 대한 불교 조) , 1971
계종(大韓佛敎 曺溪宗 제 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개) 3 , 25
사암(寺庵 을 거느리고 있다) .
신흥사(新興寺 는 자장율사가 신라 진덕여왕 년 에 현재) 6 (652)
의 켄싱턴 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 와 현 내원암) (內院庵 자)
리에 능인암(能仁菴 을 창건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신라) .
효소왕 년 에 향성사와 능인암7 (698) (能仁菴 이 모두 불타 버려) ,
효소왕 년 에 의상대사가 능인암10 (701) (能仁菴 자리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라 하였다) .
조선 시대 인조(仁朝 년 에 선정사에 불이 나자 인) 20 (1642)
조 년 에 승려 영서22 (1644) (靈瑞 혜원), (惠元 연옥), (蓮玉 등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신흥사(神興寺 하였는데 이) ,
렇게 이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서 혜원 연옥 세분이 절의 중창에 힘을 기울이고 있, ,
을 때 세 분 스님 모두의 꿈에 신인 이 나타나서 이, ( )神人

61) 예전에는 신흥사 라 부르다가 년부터 신 자를 신 으로( ) 1993 ( ) ( )神興寺 神 新

하여 신흥사 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 .新興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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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수 만대에 걸쳐 삼재 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 )三災
역이니 여기에 절을 지으라고 점지해 주었다 이 자리가 현.
재의 신흥사 자리이며 신흥사 란 신성한 지역이라. ( )神興寺
고 점지해 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많은 건물이 중건 중수되었으나 년 한국, 1950
전쟁으로 경판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피해를 당하였다 현.
재 절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 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강14 ,
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 호인 경판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15 ,
제 호인 보제루 등이 있다104 .

년 신흥사 전경1956

나 향성사. (香城寺)

신라 자장율사가 진덕여왕 년 에 중향성 불국토라는6 (652) ‘ ’
뜻의 향성사(香城寺 라는 절을 창건하였으나 신라 효소왕 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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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타버렸다 현재 그 터라고 추정되는 곳에는 켄싱턴(698) .
호텔이 자리하고 있고 유물로는 호텔 앞 길가에 속초, (束草 지)
역의 유일한 보물인 제 호 향성사지 층 석탑 기가 남아443 3 1
있다.

다 능인암. (能仁庵)

신라(新羅 진덕여왕) (眞德女王 년 에 자장율사) 6 (652) , (慈藏律
師 가 향성사) (香城寺 를 창건할 때 동시에 능인암) 【能仁庵 현,
재 내원암(內院庵 자리 을 세웠으나 효소왕) (】 孝昭王 년) 7 (698)
에 불타 버렸다.

라 선정사. (禪定寺)

능인암(能仁菴 이 화재로 소실되어 효소왕) (孝昭王 년) 10 (771)
에 의상조사(義湘祖師 가 능인암) (能仁菴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禪定寺 라고 하였다 선정사는 조선) . (朝鮮 인조) (仁祖) 20
년 에 화재로 다시 절을 옮기게 되었다(1642) .

마 계조암. 【繼祖庵 계조굴, 】

신흥사(新興寺)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된
암자이다 신라. (新羅 진덕여왕) (眞德女王 년 에 자장 율) 6 (652)
사(慈藏律師 가 향성사) (香城寺 와 같이 건립하였다) .

계조암(繼祖庵 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62)
62) 여지도서 양양부 사찰조( ) . “與地圖書 在府東北五十里 天吼山下 窟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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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 ) .天吼山
데 돌로 지었다.

계조암(繼祖庵 이라고 이름한 것은 신흥사) , (新興寺 와 관련한)
많은 조사들이 원효- (元曉 의상), (義湘 동산), (洞山 각지), (覺
智 봉정), (鳳頂 이 곳에 계속 머물면서 정진 수도하여 도를)-
얻은 곳이라 하여 계조암(繼祖庵 이라고 하였다) .
계조암(繼祖庵 오른쪽의 큰 암벽에 계조굴) ‘ (繼祖窟 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윤사국 서, ‘ (書 라고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이 글자는 윤사국이 쓴 것이다. .63)

바 소림암. (小林庵)

달마봉(達磨峰 기슭에 있었던 신흥사) (新興寺 부속 암자이)
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사 내원암. (內院庵)

신흥사(新興寺 북서쪽 지점에 위치한 암자이다 조선) 1.5km .
인조(仁祖 년 에 선정사가 불타자 년 후인 조선 인조) 20 (1642) , 2
년 에 용암대사가 선정사 자리에 내원암22 (1644) (內院庵 을 창)

건 하였다 그 후 철종과 고종 때 화재가 있었으나 중창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내원암. (內院庵 은 비구승의 암자이고) ,
정문에는 추사(秋史 김정희) (金正喜 선생이 내원암) ‘ (內院庵 이)’

”中有僧舍因石爲屋谽谺
63) 현산지 사찰조 와 양양부 읍지 에는 판서 윤순이 쓴 것으로 기록《 》 《 》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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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아 안양암. (安養庵)

신흥사(新興寺 동북방 지점에 있는 암자이다 이 암자) 300m .
는 사승인 준경(俊鏡 이 정조 년 에 창건하였다) 9 (1785) .64) 안양
암이라고 한 것은 혜원, (慧遠 법사의 백련결사) (白蓮結社 에 동)
참하여 안양국(安養國 에 왕생) (往生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
고종 년 에 사승 만우11 (1874) (萬愚 가 안양암을 개와하였고) ,
고종 년 에 보림12 (1875) (普琳 이 안양암 불상을 개금하였다 현) .
재의 안양암(安養庵 은 년에 비구니 이대덕) 1949 (李大德 이 중창)
한 것을 다시 년에 비구니 승려 임법지1969 (林法知 가 보수한)
것이다.

64) 신흥사사적 참조( ) .神興寺史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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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대2. (樓臺)

가 비선대. (秘仙臺)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
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솔산
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가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
하지만 이곳 일대를 비선대, (秘仙臺 라고 불렀다 하지만 기록) .
에는 석산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비선대(秘仙臺 에 관한 기록은 앞에서 제시하였다 지금은 영) .
금정(靈琴亭 이라고 한다 영금정) . (靈琴亭 은 년 이후 면세) 1926 《

일반 에서 처음 기록되며 전설과 함께 지금은 영금정(》 靈琴亭)
으로 불린다.

나 비선대. (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지점의 식당동2.3km (食堂洞 에 위치)
한 거대한 암반을 말한다 바로 뒤에 미륵봉. (彌勒峰 이 우뚝 솟)
아 있고 남쪽으로는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서쪽으로는 마등),
령(馬登嶺 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
약 아래에 있는 와선대300m (臥仙臺 에 누워서 경치를 감상)
하던 마고선녀(麻姑仙女 가 이 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비선대(飛仙臺 라고 한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 .
리면 비선대(飛仙臺 반석 위로 흘러 몇 번이나 꺽이는 폭포를)
이룬다 연속된 바위에 폭포를 이루는 광경은 흡사 우의 자락이.
펄럭이는 것 같아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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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했다. 바위에는 많은 관찰사 부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명,
인들의 이름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 (飛仙臺 라고)
쓴 큰 글자가 대표적이다 이 글씨는 윤순. (尹淳 이 쓴 것이다) .

다 와선대. (臥仙臺)

와선대(臥仙臺 는 천불동 계곡) (千佛洞溪谷 을 찾아드는 입구)
식당천(食堂川 에 자리 잡고 있다 신흥사) . (新興寺 서쪽 지) 4km
점에 있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한다 현산지 에서는. 《 》

와선대(臥仙臺 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65)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
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이 와선대(臥仙臺 의 반석은 높이가 약 척 폭이 약 여 간) 3 , 10
이 되므로 여기서 명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전설70 80 .～

에 의하면 옛날에 이 바위 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
(麻姑仙 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 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하여 와선대(臥仙臺 라고 불)
린다.

라 학무정. (鶴舞亭)

설악산(雪嶽山 대청봉) (大靑峰 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쌍천변)

65) 현산지 고적조 . “臥仙臺 在雪嶽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淸川中流或布≪ ≫

”而爲瀑或停而爲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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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이다 이 정자는 고종 년 에 이. 9 (1872)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한 매
곡처사 오윤환이 건립한 정자로서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육모정이라고도 한다.
정자 문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이 있다4 .

남 쪽 학무정-- (鶴舞亭 북 쪽 영모재) -- (永慕齋)
남서쪽 경의재-- (敬義齋 북동쪽 인지당) -- (仁智堂)

그리고 정자 안쪽에는 한시를 적은 현판이 개가 걸려 있13
고 천장 중앙에는 용, ‘ (龍 자가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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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3. (城地 및 봉수) (烽燧)

가 대포 성지. (大浦城地)

덕산(德山 정상에 있다 주위 칸 정도의 흙으로 쌓은 성) . 70
으로 완전하지 못하다.66) 이 산에는 덕산 봉수(德山烽燧 가 있)
었으며 년대까지도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1940
현재는 없다.

나 속초리 성지. (束草里城地)

년의 기록을 보면 속초1942 (束草 부락의 서쪽 방향으로 근)
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주위 약 삼백 칸으로 된 토성(土城)
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완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67)

다 권금성. (權金城)

설악산(雪嶽山 꼭대기의 석성으로 둘레가 척이고 높이) 1,112 ,
는 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4 . .
권(權 씨 김) , (金 씨 두 집이 여기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 (權
金城 이라 하였다 한다) .
낙산사(洛山寺 기록에 몽고) , “ (蒙古 가 우리나라에 쳐들어 왔)
을 때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 (雪嶽山 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
였는데 이곳이 아닐까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후에도 권금성” .
(權金城 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68)
66) 조선총독부 조선 보물고적 조사관리 소화 년 쪽 참조, , 1942( 17 ), 543 .《 》

67) 조선총독부 앞의 책 쪽 참조,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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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금성(權金城)

라 토왕성 폭포. (土王城瀑布)

토왕(土王 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 (外雪嶽 을 대표)
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
는다 토왕성. (土王城 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
그 의미는 토기(土氣 가 왕성하므로 기암 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지도서 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69)

토왕성 부 북쪽 리 설악산 의 동쪽( ), ( ) 50 , ( )土王城 府 雪嶽山
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 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 )姓

68)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연려실기술 대, , , ,《 》《 》《 》《 》《

동지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 .大東地志 》

69)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 . “與地圖書 在府北 五十里 雪嶽山東石築遺跡《 》

”尙在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布數千丈飛下石壁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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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
떨어진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 에도 모두 토왕성) (土王城 이라고 표기하)
며 옛 성터가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덕산 봉수. (德山烽燧)

외옹치(外瓮峙 에 군부대가 있던 곳이다 덕산 봉수) . (德山烽
燧 는 남쪽으로 양양) (襄陽 수산 봉수) (水山烽燧 북쪽으로 간성),
(杆城 죽도 봉수) (竹島烽燧 와 연결되었다 현지 사람들은 봉수) .
터보다는 보통 봉화터라고 부른다 설악산. (雪嶽山 에서 동쪽으)
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魔峰 주봉산), (朱鳳山 청대산), (靑垈
山 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 이 산 이름이 덕산) . (德山 이므로)
덕산 봉수(德山烽燧 라 했다 덕산 봉수) . (德山烽燧 의 모양을 기)
록한 것은 다음과 같다.70)

성지 도천면 대포리 토목국소관 대포리 부락의 북수정 산 정. .
상에 있고 주위 칠십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불완전하다, , . .

70) 조선총독부 앞의 책 쪽, , 543 . “城址 道川面大浦里 土木局所管 大浦里

, ”部落 北數町 山頂 在 周圍約七十間 土築 不完全ノ ノ ニ 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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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비석4. ․
가 향성사지 층 석탑. 3 (香城寺址三層石塔)

현재 켄싱턴호텔 앞 길가에 보물 제 호로 지정된 층 석443 3
탑 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1 .
장 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양식은 중 기단으로 되어 있고 탑. 2 ,
신부 탑몸돌 는 층으로 옥개석 지붕돌 은 두꺼운 편이고 옥개( ) 3 , ( )
석 받침 지붕돌 받침 또는 추녀 받침 은 단으로 된 전형적인( ) 5
신라 시대 석탑이다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
이 탑은 년 월에 해체 보수 되었는데 이 때 발표에1966 12 ,
의하면 층 탑신3 (塔身, 탑몸돌 윗면에 깊이) 7 × 5.5cm, 9cm
의 네모난 사리(舍利 구멍이 있었으나 내부의 유물은 이미 없)
어졌다고 한다 년 다시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탑의 높. 2001
이는 총 이다4.33m .
어떤 기록에는 창건 당시 층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기록9 71)이
있기 때문에 이 탑이 층 석탑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탑의, 9 ,
양식으로 볼 때 층 석탑이 분명하며 건립 연대는 세기 후반3 8
에서 세기 경으로 추정된다9 .

71) 신흥사기 에 보면 신라 진덕 여왕 년에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6《 》

하고 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양9 .

식을 볼 때 이 탑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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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사지 층 석탑 노학동 층 석탑3 3

나 노학동 층 석탑 무당골 사지 층 석탑. 3 ( 3 )72)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평 정도, 200
의 골짜기에 위치한 이 무당골 사지에는 현재 석탑 기와 절터1
라고 추정되는 곳에 기와 조각과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남
아있다.
이 석탑은 안상(眼狀 이 새겨진 기단부와 층 탑신 층 옥개) 1 , 1
석 층 옥개석과 층 탑신 층 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석으, 2 3 , 3 , 1
로 된 탑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층 탑신 면에 연화좌 위에. 1 4
사방불(四方佛 이 조각되어 있고 연화좌 하부에도 앙련) , (仰蓮)

72) 이 사지는 여 년 전에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속초문화원 역사교사10 ,

모임 속초시 문화공보실 등이 조사하였고 그 후 다년간의 노력 끝에 문, ,

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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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영동 지방의 석탑 중 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예는 이1
탑 이외에는 진전사지 삼층 석탑과 강릉시립박물관 앞뜰에 있
는 석탑재 탑신부 에서 찾아 볼 수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 )
고 있다.
전체적인 석탑 양식으로 보아 고려 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
로 추정되며 년 월 일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1999 12 28
를 거쳐 년 월 일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호로 지2000 1 21 127
정 보호되고 있다.

다 유물재비. (兪勿齋碑)

원명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兪先生兪墟碑 로서 조선 후기)
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회일) (兪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비문은 예조 판서.
(禮曹判書 조관빈) (趙觀彬 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 (江原
道 觀察使 홍봉조) (洪鳳祚 가 썼다 원래 이 비석은 새로 조성) .
된 마을에 있던 것인데 일출봉 횟집 뒤 철길 옆으로 이전하였,
다가 현재는 대포동 파출소 뒤편에 이전하여 보전하고 있다.
물재(勿齋 선생은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이 높아 그의 사후)
선생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건립되었다 그 후 사당이 퇴락되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운 유허비(兪墟碑 가)
바로 이 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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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지의 효자각. (朴志誼 孝子閣)

이 각은 박지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고종 년 에 건30 (1893)
립된 것이다 효자 박지의는 조선 정조. (正祖 년에 태어난 사) 23
람으로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여 헌종(憲宗 임금이 승하) (昇
遐 하셨을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년간 상복) 3 (喪服)
을 입고 망곡(望哭 하였다고 한다 고종 임금께서는 이 같은 박) .
지의 효성과 충성심에 감동하여 정려각(旌閭閣 을 하사) (下賜 하)
고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 라는 관직을 내)
렸다 한다.

박지의 효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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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최신조선지리) - 155

最新 朝 鮮 地 理
( )江原道

大正七年 四月 十三日 印刷
京城日報社代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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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최신조선지리)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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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동국명산기) - 159

東 國 名 山 記

이 전국의 명승지에(1760~1839)惺海應
대하여 설명한 책이다.

편년은 미상이며 전국 각지의 유명한,
등의山 水 溪谷 臺 潭 亭․ ․ ․ ․ ․

위치 형세 형승 고사 명인의 사실등을 설명하고 있다, , , , .所居



160 속초(束草 의 옛 땅이름)



부 록 옛 문헌1 (文獻 동국명산기)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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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강원각군일반정형) - 163

江原各郡一般情形

년 고종 년 에 강원도 각 군의 등을1892 ( 29 ) 官政 三政
조사하여 엮은 책이다.

모두 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책에 강릉 양양 간성 고성이4 , 1 , , ,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 임진년 월 이라는 기록과 책의 내용을 통해 편찬연대를“ 11 ”
알 수 있으며 내용에 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戶布

호포가 시행된 것이 년 고종 이기 때문에 임진년인 년에1870 ( 7) 1892
이 책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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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강원각군일반정형)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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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호구총수) - 167

戶 口 總 數 一

는 세기 후반 전국의 인구 자료를18戶口總數《 》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도서로서 편찬자 편찬시기 편찬경위9 , , ,
서문 등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조 년 갑인년 월 초 일 에 이전의10 (1734) 11 2 本府 草記 壬辰年 兵火

이 하나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병오년 년 선조 이후에 남아 있는, (1606 , 39)帳冊 萬曆

책도 완질이 아닌 것이 많으며 기묘년 년 인조 이후( ?) (1639 , 17)崇德 崇禎

비로소 갖추어 남아 있으므로 숭덕 기묘년 이후

각 식년의 호구총수를 두루 살펴 올린다고 하였다.

호구총수 의 체제는 제 책은 년 태조 부터 년 정조 까지의1 1395 ( 4) 1789 ( 13)《 》
전국의 호구와 년의 한성부 호구를 기록하였다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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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호구총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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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조선지지자료) - 171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四

朝 鮮 總 督 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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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조선지지자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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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옛 문헌1 (文獻 조선지지자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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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진으로 보는 속초◉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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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진으로 보는 속초2 179

옛 도문면 위치( )道門面

조선시대의 도문면은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 ( ), ( ),上道門里 下道門里 勿淄里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 였다( ), ( ), ( ) .大浦里 翁津里 新興寺

옛 소천면 위치( )所川面

조선시대의 소천면은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 ( ), ( ),論山里 扶月里 束草里

속진리 였다( ) .束津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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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동 전경 배다리 주교( - )

예전에는 청호동을 배가 닿는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하였다, .

해방전 갯배나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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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로가 건설된 현재 청호동 전경

예전의 속초지역을 왕래할 때 다니던 주요도로로 청호동과 속초리 속진리를,

배로 건너 다니던 곳 일명 배다리라고 한다, .

년 청호동 전경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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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회관 옆 로타리 전경

좌측의 속초시 문화회관으로부터 동진리조텔 앞쪽 일대를 개안골 이라고 했고,

우측의 법원일대를 장안골 이라고 했으며 현재 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곳은,

우렁골우용골 이라고 하였다( ) .

년 속초문화회관 옆 로타리 전경1979



부 록 사진으로 보는 속초2 183

영랑동에서 본 시내 전경

년 시청앞 광장에서 본 시내 전경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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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동에서 장사동으로 본 전경

년대 영랑동 마을 전경1960



부 록 사진으로 보는 속초2 185

현 속초 교동 번화가 전경

예전의 이곳일대는 넓은 평야지대였으나 오늘날 신시가지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년대 아남프라자 앞 전경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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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동 바닷가 마을 전경

동쪽을 새쪽 또는 삽짜개라 하고 남쪽을 마쪽 또는 마짜개라 불렀다, .

년대 영랑동 마을 전경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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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윗길에서 중앙가로 내려가는 길로 본 전경

공설운동장 오거리를 짱터라고 했으며 중앙시장 쪽을 용숫골용수골 이라고, ( )

했다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속여중 교동천주교회로 통하던. , ,

길을 응고개라고 하였다.

중앙가로 인근지역 전경

좌 년대 공설운동장 전경 우 년 공설운동장 거리 전경( , 1980 . , 1940 5 )



188 속초(束草 의 옛 땅이름)

년대 청초천 전경1950

권금성에서 바라 본 울산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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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금성에서 바라 본 달마봉

권금성에서 바라 본 신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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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회관 뒷길 전경

개안골 개안논이 있었던 지역,

옛 속초리에 속하던 지역 전경



부 록 사진으로 보는 속초2 191

현 속초소방서 앞 지역 전경,

윗쪽의 부영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이 논산리 지역이다( ) .論山里

현 영랑호 가는 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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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동 마을 전경

영랑동은 속초리 구에 속하던 지역으로 현 지역이 구 시장이 있던 곳이다1 1 .

설악중학교 뒷 길 전경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던 산 지역이었다( ) .山



부록 3

지도( )地圖◉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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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지 도3 (地圖) 195

년 속초지역 지도 조선총독부 제작1915 ( )

청호동과 속초리를 연결하던 주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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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속초지역 지도 조선총독부 제작1915 ( )

년 설악산 지역 지도 조선총독부 제작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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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도 조선국전도 년 고종 학부편집국( , , 1895 < 32>, )朝鮮地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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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지 년 고종 국한문혼용 학부편집국( , 1895 < 32>, , )朝鮮地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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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세기후기 고려대도서관 소장( , 17 ,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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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좌승람 강원도 세기후반( , , 19 ).海左勝覽 출전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박물관, ,1998《 》

동람도 세기 목판본 개인소장( , 16 , )東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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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여도 강원도 양양부( )廣輿圖

세기 전반 년대 규장각 소장19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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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사 진■

속초 시내 전경

속초리와 속진리에 속하던 지역

속초시 전경 항공사진( )







편 집 후 기 205

편 집 후 기■

우리 지역의 땅이름을 정리하여 세상에 내 놓는다 늘 같이.
하면서도 같이 하는 소중함을 잊을 때가 더 많은 이름에 관한‘ ’
작업이기에 느낌이 사뭇 새롭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
을 잊는 시린 역설(逆說 이 가슴을 얼얼하게 한다 소중한 것을) .
소중한 대로 담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삶다운 삶일 것.
이건만 우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볼 시선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질주를 위한 질주만을 거듭하고 있다 땅이름을 정리하면.
서 되돌아보는 시선 하나를 우리 삶에 더하고 싶었다.
이름은 사상(事象 의 기초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그에 맞는) .
이름을 갖기 마련이다 우리가 어떤 사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은 그 의미를 인식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사상을 의미 있는 존,
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 “
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 .//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 /
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나 빠름보다는 느림에 대한 성찰이.//” .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름을 살피며 오늘, ,
속의 과거를 들추고 과거 속의 오늘을 찾는 이 작업이 모두에
게 의미 찾기의 뿌듯함을 주리라 미흡함이 많은 글이지만 우‘ ’ .
리 지역의 땅이름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물론 완료형이 아니기
에 더 나은 노력으로 부족함이 채워지길 기대하는 진행형으로,
남겨 둔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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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의 옛 땅이름( )束草
펴낸이 최용문/엮은이 한정규/펴낸곳 속초문화원/참여 하신 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손병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양양여자중학교 교사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고성고등학교 교사
박진용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속초고등학교 교사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간사
정종천 속초시 문화재전문위원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노광복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도움 주신 분 김정우 김교식 박용범 박영식 노광복 김형관/ , , , , ,

편집 및 찍은 곳 열린마당/ 033)636-3636인 쇄 년 월 일/ 2002 12 20발 행 년 월 일/ 2002 12 21주 소 우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 217-010 570-5전 화 / 033) 632-1231. 639-2439전 송 / 033) 632-1241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전자우편 / sc1241@sokcho.org

이 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재를 금합니다.


	표지
	목차
	발간사/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총론
	제 1장 땅이름의 정리
	속초 땅이름 어원의 유래
	속초라는 땅이름의 등장시기
	속진리와 속초리의 위치문제
	천후산
	비선대와 침산정
	청초천
	외옹치
	한자 땅이름의 오류

	제 2장 땅이름의 연혁
	고려 이전
	조선 시대
	일제 시대
	해방 이후

	제 3장 산천
	산
	호수
	내천
	재.령

	제 4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조양동
	교동
	노학동
	금호동
	영랑동
	동명동
	청호동

	제 5장 교량
	제 6장 고적
	사찰
	누대
	성지 및 봉수
	탑.비석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사진으로 보는 속초
	부록3/지도
	편집후기

